
도널드 트럼프가 알라바마 모빌 풋볼 구

장 강단에 들어서자마자, 그를 지켜보기 위

해 참가한 3만명의 사람들은 일제히 환호

와 박수를 보낸다. 바로 그는 신앙의 사람

(?)이기에 백악관을 다시 기독교로 돌려놓

을 수 있는 유일한 후보이기 때문이다.

두 번이나 이혼했고, 카지노 투자와 계발

로 억만장자가 됐고, 말로는 교회에 다닌다

고는 하지만 확인되지 않고, 한때는 낙태를 

수용했다가 말을 바꾸고 그리고 거침없이 

막말을 하며, 한 번도 하나님에게 용서를 

구하는 회개 기도를 하지 못한 가장 비기독

교적인 트럼프에게 백인 복음주의자들의 

기대가, 공화당 예비 경선 후보들 중에서 

단연코 선두를 유지하게 하고 있다.

백인 복음주의자들은 트럼프를 통해 자

신들의 신앙적, 문화적 뿌리를 다시금 확인

하고 있다는 것이 정확한 분석이다. 트럼프

가 내세우고 있는 대선 캠페인 구호("Make 

America Great Again")에서, 티파티의 정

책 강령("Take Our Country Back")을 연상

할 정도로, 트럼프는 백인 복음주의자들에

게 있어 거의 “구속적인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다. 특히 이민, 외교 정책 그리고 공

화당의 정체성에 대해 지금까지 대선 후보

의 도덕성이나 종교적 신념에 관심을 가졌

던 복음주의자들에게, 백악관이 그리고 미

국이 다시금 기독교로 변화될 수도 있다는 

희망을 품게 한다.

그러나 복음주의 진영의 리더들은 이러

한 “유사 기독교적 메시지(Quasi-

Christianity message)”에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3면으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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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기도

전능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 역사도 하나님
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로 움직임을 알

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애
쓰는 지도자를 뽑을 수 있도록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영의 눈을 밝혀주시

고 지혜의 영을 부어주소서. 우리 주 예
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금주의 말씀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

게 분변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군으로 인

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

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디모데후서 2:15)

권징은 하나님 사랑의 표현...회복
돼야

2면

교회 역사를 보면 성경이...
조진모 목사 

7면

미국 대통령 선거 역사상 가장 비기독교적인 공화당 예비 경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가 백인 보수, 복음주의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진기한 현상이 진행되고 있다.

파산을 4번이나 했고 두 번의 이혼 경력에 카지노 투자를 통해 

억만장자가 되기는 했지만, 한 때는 자신을 민주당원이라고 했다

가 지금은 공화당 대선후보로 출마하겠다고 해 충성심을 의심받

고 있고 총기규제, 낙태, 동성결혼 등에 있어서 말을 바꿔 ‘정직’ ‘

신뢰도’에서 지지율이 바닥인 트럼프가 지금은 인기를 얻지만 공

화당의 2016년 대선후보를 결정하는 엄중한 순간에는 그렇지 못

할 것이라는 게 유력한 분석이다.  

정치에 관심이 많은 전세계 사람들은 미국인들이 광대 같고 인

종차별주의자이며 권위주의적 억만장자인 도널드 트럼프를 미국 

대통령으로 뽑을까봐 걱정하고 있다.

최근 2차 공화당 경선 예비주자들의 TV토론이후 한풀 꺾이긴 

했지만 트럼프에 거는 백인 복음주의자들의 기대는 아직까지는 

꺼지지 않고 있다. 민주당 오바마 정권의 2차에 걸친 집권으로 변

하지 않는 미국사회의 현 상태(Status Quo)에 불만과 식상한 미

국인들이 트럼프가 일으키고 있는 돌풍에 편승하고 있다. 심지어

는 그를 통해 미국 정계를 호령했던 크리스천 정치인들의 이미지

와 희망을 보고 있다.

“NPR”은 도널드 트럼프의 ‘막말’과 ‘기행’에도 백인 복음주의자

들의 지지율이 고공행진하고 있는 이유를-물론 본선까지는 부족

하다는 전제로-분석해준다(True Believer? Why Donald Trump 

Is The Choice Of The Religious Right).

크리스토퍼 로빈슨(20세)은 뉴욕주 북부의 작은 마을 출신으로 현재 대학교 3학

년에 재학 중이다. 그는 루지 해치라는 생면부지의 타인에게 은혜를 입었다. 루지 

해치는 유대계 독일인으로 홀로코스트를 피해 미국으로 건너왔으며, 2001년 뉴욕

주 라이브룩에서 세상을 떠났다. 두 사람의 인생행로가 우연히 마주친 이유는 비슷

한 환경 때문이다. 비교적 젊은 나이에-서로 매우 다른 이유로-두 사람은 돌파구

가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에 처했다.

루지 해치는 사촌 오빠의 도움으로 미국으로 이민 올 수 있었다. 그녀는 사촌 오

빠에게 받은 선의를 크리스토퍼 로빈슨에게 되돌려줬다. 크리스토퍼 로빈슨의 가족

은 일정한 수입이 없는  데다가 거처로 사용하던 트레일러마저 철거됐다. 루지 해

치는 크리스토퍼 로빈슨이 클락슨 대학교에 진학할 수 있게 장학금을 지원했다.

해마다 수천 명의 학생들이 얼굴도 모르는 은인에게 장학금을 받는다. 부유한 

졸업생이나 사회 지도층이 장학금을 모교에 기증하는 사례가 많다. 장학금을 준 

사람이나 받은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훈훈한 미담이 적지 않다(The Student 

and the Stranger Who Helped Pay for College: Grateful for a favor nearly 80 

years ago, Luzie Hatch passed it on decades later; today’s many 

beneficiaries).

NPR, D. 트럼프 인기에 편승...지지 원인 분석과 향후 예측 보도 

백인복음주의자들의 지지,“트럼프 돌풍”몰고 있다!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 
윤병이 목사

8면

건강한 목회자, 건강한 교회
엄예선 박사

14면

공화당 경선주자 트럼프가 백인 복음주의자들의 환호 받고 있다

이 이야기는 루지 해치에게서 시작된

다. 그녀의 가족은 베를린에서 유복하

게 살았었다. 1933년 히틀러가 집권하

면서 유대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다.

루지 해치의 아버지인 에드윈 해치

는 뉴욕주 알바니에 사는 형에게 편지

를 보냈다. 형은 알바니에서 방직 공장

을 경영하고 있었다. 에드윈 해치는 가

족들이 미국으로 이민갈 수 있게 도와

달라고 부탁했다.

당시 76세였던 형은 그의 제안은 ‘완

전히 미친 짓’이라고 말리면서 미국인 

수백 만 명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허

덕이고 있다는 내용의 답장을 보냈다. 

에드윈 해치는 꿈을 접었다. 형은 사망

했다.

3년 후, 상황은 더욱 암담해졌다. 24

살이었던 루지 해치는 40대인 사촌 오

빠(세상을 떠난 큰아버지의 아들로, 아

버지로부터 방직 공장을 물려받은 상태

였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루지 해치는 자신은 영어도 할 줄 알

고 미국에 가면 바로 취직해서 절대로 

부담을 주지 않겠다고 사촌 오빠에게 

호소했다. 사촌 오빠는 루지 해치를 미

국으로 데려왔다. 사촌 오빠는 루지 해

치에게는 보호자가 있다고 안심시키는 

내용의 진술서를 이민국에 전달하고, 

루지 해치가 미국으로 올 수 있는 여행 

경비를 송금했다.       <2면으로 계속>

WSJ, 받은 선의 타인에게 갚은‘루지 해치 재단’ 
설립 배경과 선행 릴레이 보도

나치 피해 미국이민...받은 도움 돌려주려  
평생 모은 150만 달러로 장학재단 조성해

“본선까지는 부족하다”전제 불구 대선구호(“Make America Great Again”), 
티파티 정책강령(“Take Our Country Back”) 연상 “구속적 메시지”전달

받은바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갚는다!



하나님은 그분의 진정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신다. 그

래서 그 사랑을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 복음을 주셨고, 교회를 세우셨

으며, 교회에 특별한 구조를 규정하

셨다. 그 구조가 바로 등록교인제도

와 권징이다. 

리먼 목사는 성경에서 말하는 사

랑의 본질을 먼저 말한다. 바로 이 

둘의 정당성을 옹호하기 위함이다. 

사랑에 대한 왜곡된 개념은 오늘날

의 교회론에 큰 영향을 끼쳤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구조에 관한 문제

는 복음의 본질적인 요소가 아니라

고 생각한다. 심지어 등록교인제도

의 배타적인 경계선이 복음을 왜곡

하므로 이를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

하기도 한다. 하지만 교회의 구조는 

복음으로부터 유기적이고 필연적으

로 도출된 것이다. 

등록교인제도와 권징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리스

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지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골격과 윤곽

을 잡아준다. 이 둘의 적절한 시행이

야말로 양의 문(요10:7)을 지키는 

것이며, 주님이 교회에게 맡기신 ‘매

고 푸는 권세’(마16:19)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일이다. 교회와 세상 사이

의 경계선이 희미해지는 것을 방치

한다면, 결국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

을 드러낼 힘을 잃어버리고 말 것이

다.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 말씀의 바

른 선포와 성례전의 바른 시행 그리

고 권징의 바른 시행을 부르짖었다. 

특히 칼빈은 사도적 권징의 완전한 

회복이 없는 한 교회의 존속이 어렵

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므로 권징은 

성경적인 교회의 기초이며, 우리가 

회복해야 할 가치이다. 오늘날 우리

에게는 등록교인제도와 권징에 관한 

체계적인 신학이 필요하다. 지역교

회에서 교인의 권리를 지키고 권징

을 시행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권위 

그리고 복음에 부합하는지를 고민해

야 한다.

한편 교회를 바르게 이끌기 위해

서는 목사와 교인들이 서로를 제자 

삼아야 한다. 그리고 제자도는 서로

의 삶을 빚어가고 교정하는 수많은 

사랑과 권징의 행위를 통해 생겨난

다. 소그룹이 매주 모여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모두가 그리스도 안

에서 한 몸이 됐음을 인정하지 않는

다면 성립될 수 없다. 우리는 소그룹

을 통해 각자가 그리스도의 형상으

로 빚어져 가기를 기대한다. 이는 곧 

삶의 “변화”를 추구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처럼 “변화를 일으키는” 

제자도에는 권징, 즉 판단과 교정이 

포함돼 있다. 문제는 오늘날 교회에

서는 권징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제자도마저 흐려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인간의 죄성에 굴복

하는 일이며, 세속화의 길을 가는 것

이다. 죄인들은 판단 받는 것을 싫어

할 뿐 아니라, 포스트모더니즘과 다

원주의로 물든 세상의 철학은 우리

에게 어느 길이 옳은가에 대한 가르

침 자체가 무의하다고 가르친다. 서

로 권면하고 교정하는 일이 사라진

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자

고 모인 소그룹이 말씀을 통해 서로

를 변화시키고 빚어가는 역할은 감

당하지 못하고, “상호존중”만 남아 

친목단체로 변질된다.

그러나 실제로, 교회에서 권징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불편함을 느끼

는 것은 사실이다. 실제로 교회가 공

식적으로 근신명령이나 수찬정지, 

출교 등의 권징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입힙다. 

그러나 교회 내에 불법과 죄가 이뤄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 

눈감고 아무도 그것을 교정해 주려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불편함 수준

을 넘어간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정

체성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타락을 

경험하게 된다. 그런데 소그룹 내에

서 판단과 교정이 잘 이뤄진다면, 권

징이 주어졌을 때 생기는 불편함과 

상처의 문제와 권징이 이뤄지지 않

았을 때, 생기는 영적 타락의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

물론 교회 내에 죄가 존재하지 않

는다면 가장 좋겠지만, 그것은 지상

교회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차선은 바로 공식적인 권징까지 가

기 전에 죄인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

회를 자주 마련하는 것이다. 그래서 

비공식적인 권징이 중요하다. 소그

룹과 같은 친밀한 관계 내에서 권징

이 수시로 이뤄진다면, 그리고 소그

룹에 속한 지체들이 개인적이고 사

적인 충고로 이뤄지는 비공식적 권

징을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뿌리내린

다면 당연히 공식적인 권징은 줄어

들게 마련이다. 

예수께서 가르치신 대로,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개인적으로 일대일

로 권고할 때 회개한다면, 또는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소그룹 환경에

서) 권했을 때 그가 마음을 돌이킨다

면 굳이 교회에게 말하는 공식적 권

징까지는 이뤄지지 않아도 되기 때

문이다(마18:15~17 참조).

결론으로, 교회공동체나 소그룹이 

지나치게 친밀한 관계만을 강조하고 

그 안에서 권징이 사라진다면, 결국 

그 소그룹은 서로를 변화시키는 제

자도 공동체의 특성을 잃어버린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물론 권징은 

마음에 부담을 준다. 또, 누군가 우

리를 교정할 때, 그 앞에서 겸손해지

는 것도 쉽지 않다. 그러나 변화시키

는 제자도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

받는 데 꼭 필요하다. 우리는 서로가 

죄에 빠지지 않도록 권면하고 감독

하는 것 역시 “사랑”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2015년 9월 26일 토요일www.chpress.net2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시    사

교회에서 권징이 사라졌다. 목회자들은 성도들이 상처를 입고 교회를 떠날까 봐 권징을 주저한다. 권징을 할 때

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이해득실을 따진다. 또한 교회의 문턱을 낮춘다는 미명 

아래 등록교인제도를 형식적으로 운영한다. 교회를 옮길 때 발급하는 ‘이명증서’는 구시대의 유물이 됐고, 신앙을 

제대로 점검하지도 않은 채 누군가를 쉽사리 교인으로 받아들인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명

분으로 행한다. 하지만 결과는 어떠한가? 오늘날 교회는 도덕적 타락과 분쟁으로 사회의 지탄을 받으며, 허술한 

울타리를 뚫고 들어온 이단들에게 위협을 당하고 있다. 교회론이 흔들리고 교인의 수평 이동은 늘어나며, ‘제도화

된 공동체’를 떠나서 진리를 찾으려는 ‘가나안 성도’가 하나의 사회 현상으로 자리 잡았다. 모두 하나님의 사랑으

로 행한 일인데 왜 이런 결과를 낳았을까?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잘못 이해한 것은 아닐까?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캐피톨힐침례교회의 목사이며, 사우스이스턴침례신학교와 서던침례신학교의 강사인 조

너선 리몬(Jonathan Remon)은 또한 나인 마크스(9Marks Ministries)의 편집장으로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오해와 편견을 지적하고, 등록교인제도와 권징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낸다는 것을 

말해준다.

권징은 하나님 사랑의 표현...회복돼야
리더십저널, 조너선 리먼 목사의 교회공동체 변화 위한 판단과 교정 실천 소개

시론

은밀한 내면을 정결케 하라
“인생은 짧습니다. 바람피우세요

(Life is short, Have an affair)”라는 

구호를 내세우며 공공연하게 기혼자

들의 불륜을 조장해 온 캐나다의 “애

슐리 매디슨(Ashley Madison)” 사이

트의 정보가 해킹당해 배우자 몰래 은

밀하게 바람을 피우려는 가입자들의 

신상이 공개되면서 벌써 4명이 부끄러

운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사태가 발생

하여 충격을 더해주고 있다. 이 사이트

에 가입된 회원들의 숫자가 세계적으

로 50여 나라의 약 3,700만 명이나 되

는데, 그 중에 한국인 만도 대략 66만 

여명이나 되며 미국인은 약 1,70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니 참으로 

이 시대가 곧 말세의 표징인 음란의 세대임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우리를 더욱 놀라게 하는 것은 이 사이트에 가입한 

자들 가운데에 교회 지도자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으며, 이 사

이트를 이용하는 자들의 종교 분포도에서도 절반 가까이가 기독

교인들(47.8%)이라는 사실이다.  

SNS에서 전통적인 성경적 가족의 가치를 수호하는 젊은 그리

스도인 부부 이미지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던 샘과 니아 레

이더(Sam and Nia Rader) 부부가 있다. 이들은 건강한 가족 동

영상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동성애 결혼을 공개적으로 반대

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완벽한 남녀 간의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복된 가정의 모습을 모델을 그려가고 있다. 이들은 정기 구독자

만 36만 명을 소유한 인기 크리스천 커플이다. 그런데 이렇듯 건

전해보이던 남편 샘이 은밀하게 이 불륜사이트의 회원으로 드러

난 후, 그는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고백하고 ‘용서받음’이란 동영

상을 올려 자신의 잘못된 한순간을 회개하고 용서받았다고 자백

하기도 했다. 

이 사이트에 가입한 자신의 이름이 공개된 이후, 죄책감에 시달

리던 미시시피주 펄링턴의 제1 남부침례교회 목회자이며, 뉴올리

안스침례교신학교(New Orleans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교수였던 존 깁슨(John Gibson)은 지난 달 24일 집에서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로 발견되기도 했다. 해킹으로 폭로된 명단에서 자

신의 이름을 확인한 그는 이 사실이 널리 알려져 직업을 잃을까 

고심한 끝에 조용히 생을 마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플로리다주에 있는 개혁성경대학(Reformation Bible College)

의 수석 부총장인 R.C.Spraul Jr.는 이 웹사이트가 해킹되기 바로 

직전에 이 사이트와 가입회원들의 부도덕성에 대해 아주 신랄하

게 비판한 적이 있다. 그는 그의 블로그에 “내 자녀들은 애슐리 

메디슨에 대해 아직 모르고 있기를 바란다... 이 사이트를 이용하

는 사람들은 남들 앞에서 결혼식을 올렸으면서도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죄는 결국 드러나게 돼 있다. 

심판의 날에는 삭제(delete)라는 것이 없고 우리가 한 일을 숨길 

방법이 없다. 아마도 남몰래 식은땀을 흘리고 있는 이들이 많을 

것이고 그 숫자가  3천700만 명쯤 될 것이다”고 올렸는데, 이로

부터 한달 후 가입 회원 명단에 그의 이름이 올려져있다는 사실

이 드러났다. 

이후 그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 죄를 회개했으며 하나님

의 용서를 받았다”고 강조하면서 “해킹이 난 것과 동시에 나의 죄

도 드러나게 되었다”고 고백했다. 이제는 “무전(無錢)유죄(有罪)

요, 유전(有錢)무죄(無罪)”의 시대를 넘어 “유현(有絃)유죄(有罪)

요, 무현(無絃)무죄(無罪)”의 시대가 도래된 것을 입증하고 있는 

지경이다.  

이렇듯 수많은 기독교인들의 은밀한 음란행위들에 대해, 영국

의 크리스천투데이 편집인 마크 우즈는 너무 쉽게 ‘용서’와 ‘죄사

함’을 말하는 기독교의 ‘값싼 은혜’ 풍토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유명 기독교인들이 잘못을 하면 이내 성명서를 발표하여 ‘다른 

사람들을 실망시켜 얼마나 미안한지와 더불어 용서하시는 하나

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적혀있다”고 개탄하고 있다. 쉽게 구워

낸 떡이 쉽게 상하기 마련이다. 
<9면으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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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죄에 안 빠지게 권면, 감독 역시 사랑...교정 사라지면 친목단체로 변질

<1면에서 계속>

미국에 정착한 초기에 그녀는 여

가 시간이 나면 독일에 남아있는 친

지들을 미국으로 데려오기 위해 최

선을 다했다. 나치 정권의 악정은 나

날이 심해지고 있었다.

그녀는 독어에서 영어로 번역한 

탄원서를 미국인 사촌 오빠에게 보

여줬다. 그녀는 이민국 직원들을 만

나러 다니고, 서류를 확보하고, 자금

을 마련할 방법을 연구했다.

그녀의 아버지와 새어머니, 이복

동생은 결국 미국 땅을 밟을 수 있었

다. 유통업계 임원 출신인 그녀의 아

버지는 미국 공장에서 목제 완구를 

만들었다. 많은 가족과 친지들의 미

국행은 성사되지 못했다.

루지 해치의 직장동료들과 친지들

은 그녀가 독일에 남은 유대인들을 

미국으로 데려오기 위해 고군분투

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루지 해

치의 새어머니 쪽 친척인 베라 부르

스트는 “고인이 이렇게 연민이 많은 

분인 줄 이제야 알았다”고 말했다.

베라 부르스트는 지적이고 독립

적이며 매우 검소한 사람으로 루지 

해치를 기억한다. 평생 독신으로 살

았던 루지 해치는 한 번 썼던 티백

도 재활용하고 비행기에서 나눠주

는 잡지와 담요, 베개도 간직하는 

절약의 여왕이었다. 베라 부르스트

는 루지 해치가 주머니 사정이 안 

좋아서 소박하게 사는 줄로만 알았

다.

그런데 루지 해치는 살아생전에 

많지 않은 수입을 투자해, 150만 달

러의 재산을 모았다. 세금 정산 시

기가 돌아오면 루지 해치는 쇼핑백 

한가득 영수증과 서류를 담아 법률 

대리인인 스티븐 솔로몬의 사무실

에 찾아왔다. 루지 해치에게 호감을 

갖게 된 스티븐 솔로몬은 다른 선약

이 없으면 유월절을 자신의 가족과 

함께 보내지 않겠냐고 초대했다.

루지 해치가 눈에 띄게 노쇠해져

서 혼자 원룸 아파트에서 지내기 힘

들어지자, 스티븐 솔로몬은 그녀를 

자신의 집 근처 양로원으로 모셨다.

두 사람은 어느 순간 유산과 유해

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도 이야기

를 나누게 됐다. 그녀는 화장해달라

며 유해는 어디에 뿌려도 상관없다

고 말했다. 현재 그녀의 유골이 담

긴 항아리는 스티븐 솔로몬의 사무

실에서 보존되어 있다.

그녀는 유산 150만 달러는 아버지

의 이름으로 재단을 설립해 대학생

들 장학금으로 써달라고 유언을 남

겼다. ‘에드윈 해치 재단’을 관리하

는 로저 블레인은 “루지 해치는 청

년 교육에 항상 관심이 많았다”고 말

했다.

그녀는 어느 대학교에 장학금을 

기탁하겠다고 지정하지 않았다. 그

래서 재단 직원들은 자신들의 모교 

세 곳(빙엄턴 대학교와 리하이 대학

교, 클락슨 대학교)을 기탁처로 정했

다.

현재까지 약 80만 달러의 장학금

이 23명에게 수여됐다. 재단은 그녀

의 유지를 받들어 ‘이 장학금이 없다

면 학문의 꿈을 펼칠 수 없는’ 학생

들에게 장학금을 기증했다.

이런 경로로 크리스토퍼 로빈슨도 

루지 해치의 장학금을 받게 된 것이

다. 그는 뉴욕주 워렌스버그에서 사

남매 중 한 명으로 태어났다. 그의 

가족은 경제적으로 궁핍했다.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그의 진

로상담 교사인 사라 랜더스는 클락

슨 대학교에 장학생으로 입학하라

고 조언해줬다. 그는 상당한 액수의 

장학금을 받았지만 7,338달러가 모

자랐다.

사라 랜더스는 클락슨 대학교에 

사정을 설명하고 추가 재정지원을 

받을 방법이 없는지 정중히 묻는 편

지를 보내라고 제안했다. 그는 집안

에서 처음으로 대학을 졸업하는 사

람이 되고 싶다고 편지에 썼다.

받은바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갚는다!



<1면에서 계속>

트럼프는 다른 여자들을 위해 두 번이나 

아내를 버린 습관적인 간음한 자로, 한 번도 

사죄를 구한 적이 없는데도 미국 복음주의자

들의 열망을 대변해줄 수 있는 아이콘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러셀 무어 남침례교 종교

자유와윤리위원회장은 백인 복음주의자들

이 돌아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한마디로, 트럼프는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

는 상습적으로 바람을 피우는 무책임한 인물

이며, 여성들에게도 거친 말을 하며, 이민 정

책에 있어서도 인종 분리를 서슴지 않는 위

험한 발상을 하기에 복음주의 노선에 부합되

지 않는 후보라는 것이다.

공화당 경선에서 백인 복음주의자들의 지

지는 한마디로 거의 당락을 결정하는 캐스팅 

보트 이상이다. 현재 트럼프는 소위 “바이블 

벨트”인 남부 지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얻

고 있다. 다시 말해서, 바이블 벨트의 심장부

인 사우스캐롤라이나 그린빌에서부터 복음

주의 진영의 상징인 밥존스 대학교에 이르기

까지, 백인 복음주의자들은 정치적인 악마와 

데몬들을 질타하는 트럼프의 설교(?)를 듣기 

위해 장사진을 치고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많은 백인 복음주의자

들은 트럼프에 검증되지 않은 신앙 노선을 

잘 모르도 있다는 것이 맹목적인 추종의 문

제이다.

실례로, 트럼프는 성만찬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작은 포도주를 정말 작은 크래커와 

함께 마셨을 때, 사죄와 용서를 구하는 것이

라고 추측했다. 그리고 가능하면 종종 참여

하고 싶다, 왜냐하면 정결케 된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다.”

또한 공화당 예비 경선 구도에서, CNN 설

문 결과, 유명한 신경외과의사인 밴 카슨(안

식교인)이 바짝 추격하자(28%), 트럼프

(32%)는 갑자기 성경과 신앙에 대한 말들을 

하고 있다. 즉 성경이 가장 본인이 좋아하는 

책이며, 자신이 장로교인이라고 말하고 있

다.

그러나 트럼프는 신구약 성경의 차이도 모

르고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성경 구절을 말

하지 못한다. 다만 밴 카슨을 견제하기 위한, 

자신을 지지하기 위한 백인 복음주의자들에

게 어필하려는 정치적인 의도 아니면 오랜 

기간 동안 비즈니스를 해온 장사속(?)으로, 

신앙을 운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주의자나 중생을 

경험한 크리스천들이 주종을 이루는 사우스

캐롤라이나에서 트럼프는 33% 지지로, 벤 

카슨(13%) 후보를 따돌리고 있다. 뿐만 아니

라, 남침례교 목사이자 전 알칸사스 주지사

인 허커비, 목회자의 아들로 보수적인 신앙

이 분명한 크루즈와 워커 주지사, 그리고 지

난 경선에서 복음주의자들의 지지를 받았던 

전 펜실베이니아 상원의원 샌토럼을 가볍게 

따돌리고 있다.

이러한 기현상에 대해 정치학자들은 트럼

프가 바로 공화당의 존재 기반이자 정체성을 

공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다시 

말해서, 공화당의 근간이었던 백인 복음주의

자들이 무시돼오고 있는 현 공화당 구조에 

트럼프를 통해 대리 만족 효과를 얻고 있다

는 것이다.

여기에 크리스천방송네트웍의 분석에 따

르면, 백인 복음주의자들은 공화당 어느 후

보들도 감히 시행하지 못하는 트럼프의 담대

함과 정직(?)이 지지를 받고 있다. 비록 막말

이고 거칠기는 하지만 미국의 현 실정에 대

해서 불호령을 내리는 트럼프에게서 정직한 

정치인이라는 이미지가 입혀지고 있다는 것

이다. 따라서 트럼프를 미워하는 대신, “기도 

체인”을 가동해 경선과정을 통해 트럼프가 

더욱 하나님께 가까운 정치인이 되도록 기도

하고 있을 정도로, 백인 복음주의자들은 전

폭적인 지지를 아끼지 않고 있다.

물론 이러한 지지에는 지난 7년 동안 미국

사회를 진보적 사회로 만든 오바마 정권에 

대한 영적 절박함이 담겨져 있다. 단적으로, 

동성결혼이 연방헌법의 이름으로 시행될 수 

있는 나라로 만든 오바마 대통령 같은 지도

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아야 한다는 열망이 

트럼프에 투영되고 있다는 해석이다.

그러나 복음주의 진영의 리더들은 트럼프

를 지지하지 않는다. 바로 그가 진정한 크리

스천이 아니기 때문이다. 낙태를 지지했었

고, 두 번이나 이혼했고, 좋아하는 성경 구절

을 말할 수 없고, 동성결혼에 대한 도덕적 확

신도 의심되며, 심지어는 출석하는 교회조차

도 확인되지 않는 “말로만 크리스천”인 트럼

프에게, 힘을 실어 주지 않고 있다.  

결론으로, 트럼프의 인기 비결에 대한 주

된 분석은 기성 정치권에 공화당 지지자들이 

질려 있다는 것이다.

2016년 대선이 이미 미국 대통령을 했던 

클린턴 가문과 부시 가문의 대결로 펼쳐지고 

있고,  그 가운데 공화당 대선후보 경선에 출

마한 19명의 후보자 중 16명이 전 현직 주지

사, 상원의원이라는 점에서 새로울 것이 없

다는 실망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트럼프가 거침없이 기성 정치권을 공격하

고 일부 공화당원들이 듣고 싶어 하는 인기

영합주의적 말을 직설적으로 하고 있는 것도 

지지율 상승의 이유로 풀이되고 있다.

그러나 그는 전형적으로 대통령 선거를 일

종의 “정치 쇼”나 “정치 엔터테인”으로 시행

하고 있는 미국 정치계에서 도태된다. 인기

나 지지도 측면에서 1위를 한다고 해도, 트

럼프가 2017년 1월 20일에 미국 45대 대통

령으로 선출될 거라는 뜻은 아니다. 그 뒤로

도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는 예측이 미 언론

이나 정치학자들의 공통된 결론이다.

기억해야 할 요점들은 다음과 같다.

기반: 공화당의 '현존하는' 힘 대부분이 현

존했던 힘이라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

들은 의회를 지배하고 있고, 명목상으로는 

대법원도 장악하고 있다. 이제 그들은 백악

관을 되찾을 기회를 보고 있으니, 워싱턴 전

체의 통제력을 트럼프 같은 사람이 망치지 

않도록 목숨을 걸고 싸울 것이다. 그들이 후

보를 고르는 데는 몇 달이 걸리겠지만, 결국 

고르긴 고를 것이다. 그리고 고르고 나면 트

럼프는 처분할 것이다.

개인 유권자들: 트럼프는 이제까지 대규

모 집회에 집중해왔다. 하지만 그의 승리에 

있어 필수적인 아이오와와 뉴햄프셔의 승리

를 위해서는 그는 예측할 수 없는 1대1 대화

를 통한 의견 교환에 자신을 노출해야 한다. 

그는 못된 말로 선거 라이벌을 뭉갤 수는 있

지만, 개인 유권자들에게 감히 그러지는 못

한다. 교황처럼 발을 씻어주는 미국 정치의 

의식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그의 핵심 메시지: 트럼프의 불길을 일으

킨 불꽃은 인종적, 민족적 공포였다. 그는 버

락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에서 태어났는지 질

문해서 정치에 발을 들였다. 그는 멕시코 불

법이주자 상당수가 마약 딜러이고 강간범이

라고 주장해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이런 발

언들은 그에게 기반이 돼주지만 제한적이다. 

공화당원들 대부분은 트럼프의 증오 메시지

로 백악관을 차지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

하지 않는다.

실수들: 그 누구도, 심지어 도널드 트럼프

조차도 캠페인 내내 실수를 한 번도 저지르

지 않을 수는 없다. 그는 실수를 할 것이고, 

독선적인 자세 때문에 실수는 확대될 것이

다.

공화당 전당대회: 공화당은 2016년 7월에 

대선 후보를 확정한다. 이번에는 클리블랜드

에서 확정대회가 열린다. 공화당의 다른 후

보인 오하이오 주지사 존 케이식의 텃밭이

고, 과격한 정치적 변화의 온상이라고는 할 

수 없는 곳이다. 트럼프가 그때까지 공화당 

경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하지 못한다면 퀵

큰 론스 아레나에서 승리를 거두지는 못할 

것이다.

총선거: 미국 대선의 특이점 중 하나는 누

가 백악관을 차지하는지를 결정하는 것보다 

주요 당내 후보를 정하는 데 몇 개월이나 더 

긴 시간을 보낸다는 점이다. 공화당과 민주

당에서 후보로 결정되는 사람들은 패배한 극

단적인 후보들에 비해 보통 더 제정신이고 

온건한 사람들이다. 미국 정치를 조종하는, 

다행히 아직도 강력한 중도주의의 흔적이다. 

총선거는 2016년 11월에 시작된다. 트럼프

가 공화당 경선에서 어찌어찌 승리한다 해

도, 그는 결정을 내리지 못한 수백만 명의 유

권자들에게 자신이 비주류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그리고 만약 도널드 트럼프가 거기까지 간

다면, 그런 일까지 해낸다면, 그때는 그는 사

실상 도널드 트럼프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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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로는 죽어도 원로다

목회 성패를 떠나 20년이나 30년 한 교회를 지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

리고 흔적과 자취, 영향력과 숨결이 이곳저곳 배어있기 마련이다. 그런데 후임이 

조급증에 걸려 흔적이나 업적을 지우려고 서두르면 반드시 그물망에 걸리게 된다. 

원로는 죽어도 원로로 남기 때문이다. 원로목사를 경쟁자나 타인으로 취급하기 시

작하면 후임에게 득될 일이 하나도 없다.

영남지방 모 교회 목사가 장기목회를 접고 원로목사가 되었다. 후임으로 40대 

젊은 목사가 부임했다. 후임은 원로목사를 아버지처럼 모셨고 원로목사가 사용하

던 사무실을 그대로 쓰게 했다. 수년이 흐른 뒤 원로목사가 세상을 떠났다. 그러나 

후임은 1년 동안 원로목사가 사용하던 사무실을 그대로 보존했고 그 이후엔 원로

목사 기념실과 세미나실로 사용하고 있다. 꼭 그래야 될 이유는 없다. 그러나 그 일

은 후임자 자신의 목회에 결정적이고 긍정적 기여를 했다고 본다.

문제는 내심이며 진실이다. 원로목사가 후임에게 눈엣가시가 된다든지 장애물

이 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리고 후임이 원로목사를 가시나 장애물처럼 언행하면 

명줄이 짧아진다. 두 관계는 타인이어도 안 되고, 경쟁자여도 안 된다.

로마는 원로원을 중심으로 원로들이 나라를 통치했다. 로마 시대로 회귀할 이유

는 없지만 후임이 원로를 홀대하는 것은 바른 일이 못 된다.

인정하라, 그리고 배우라

원로의 목회가 화려한 여정이었다고 그대로 카피할 필요도 없고, 지지부진했다

고 해서 무시할 필요도 없다. 중요한 것은 전임자의 목회 노하우를 인정하고 배우

는 것이다. 그대로 흉내 낼 필요도 없고 무가치한 과거사로 폐기할 필요도 없다.

말이 그렇지 동일 교회를 20-30년간 섬긴 데는 나름의 전략과 노하우가 있었을 

터이며, 전수해도 좋을 다양한 접목법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루아

침에 골동품 창고로 집어넣고 새로운 교회, 새 비전,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는

다’라며 서두르다 보면 십중팔구는 스스로 판 함정에 빠지게 된다.

원로의 말 한마디가 후임을 곤경에 빠뜨릴 수도 있고, 긍정적 울타리가 될 수도 

있다. 목회에 신에너지를 공급해줄 수도 있고, 타이어에 펑크를 낼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 원로는 유감을 버리고 후임은 경계의식을 버려야 한다.

사람을 그리워하라, 그리고 조심하라

목회는 관계로 성립된다. 다양한 계층과 구성원이 포진하고 있다. 일단은 그들

이 사랑스럽고 정겹고 좋아야 한다. 목회는 하나님이 위탁해주신 거룩한 사역이

면서 그의 백성을 하나님께 올곧게 이끄는 신령한 사역이다. 그래서 목회는 대상

이 사람이며 그들을 그리워하고 사랑하고 돌보아야 한다. 그런데 사람이 싫다든

지 만남이 불편하다든지 소통이 불통이라면 자아목회는 가능하겠지만 다중목회

는 성공하기가 어렵다. 목회 주변에는 별별 사람이 많다. 원로에게 후임 약점을 보

고하는 사람, 후임에게 원로의 일거일동을 고자질하는 사람, 그래서 양자 사이를 

갈라놓고 득을 챙기려는 사람, ‘아니면 말고’라는 가치관으로 입을 열고 다니는 사

람, 사사로운 옛날 기분이나 감정을 이때다 여기고 털어놓는 사람 등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오갈 수 있다.

여기서 원로나 후임이 중심을 잃고 ‘그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라며 오해의 실타래를 풀기 시작하면 꼬이고 또 꼬여 결국은 엉킨 실타래를 

잘라야 하는 국면을 맞게 된다.   

교수들의 세계, 선후배가 분명하다. 의사들이 세계도 스승과 제자, 선배와 후배

의 구분이 명확하다. 군인세계, 그곳은 계급과 서열이 철통같이 지배한다. 원로와 

후임도 자기 자리를 찾고 정도를 걸으면 된다. 원로는 후임 때문에, 후임은 원로 

때문에 목회은퇴 후의 삶이 평안하고 가속 페달을 밟을 수 있어야 한다. 이중첩자

처럼 구는 거짓과 과장과 허위의 전령사는 멀리하는 게 좋다.

지금까지 이야기는 필자의 이야기이며 우리의 이야기다. 정도가 아니면 걷지도 

말고 가지도 말고 들어서지도 말자. 그렇게 한다면 탈 없는 목회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원로로 살아가기(3)

박종순 목사
(충신교회 원로)

원로칼럼

백인복음주의자들의 지지,“트럼프 돌풍”몰고 있다!



한국어 사전은 콤플렉스(com-

plex)를 ‘억압된 의식 속에 잠재해 

있는 강박 관념’이라고 정의를 내

렸습니다. 원래 콤플렉스라는 말

은 스위스 정신의학자 칼 융(Carl 

Jung)과 오스트리아 정신분석학

자였던 지그문트 프로이드(Sig-

mund Freud)에 의해 주로 심층

심리학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이

들은 콤플렉스가 지나친 사람은 

자기부정을 하고 더 심한 경우에

는 병에 걸린다고 주장했습니다.

현대사회는 콤플렉스 사회입니

다. 많은 현대인들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메시아 콤플렉스, 학교 

성적 콤플렉스, IT 콤플렉스, 영

어 콤플렉스, 성공 콤플렉스 등

등 다양한 콤플렉스에 빠져 살아

갑니다. 그중에 한국인들이 쉽게 

빠지는 콤플렉스는 일류 콤플렉

스입니다. 

많은 한국인들은 자녀가 반드

시 일류대학에 입학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립니다. 학벌이 

좋으면 높은 연봉과 사회적 지위

를 얻어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다

고 생각하기에 학벌이 성공의 기

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녀의 

명문대 입학은 희생적으로 자녀 

뒷바라지를 한 부모가 받아야 할 

당연한 보상이라고 여깁니다. 혹

시 자녀가 부모의 기대에 못 미쳐

서 삼류대학에 들어가면 부모는 

자존심이 상하여 기가 죽습니다. 

‘창피해서 어떻게 낯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하며 동창회와 같은 모

임에 불참합니다.

또 다른 한국인들의 콤플렉스

는 외모 콤플렉스입니다. 한국인

들은 의상과 유행에 상당히 민감

합니다. ‘옷이 그 사람의 인격이고 

능력이다’라는 말처럼 좋은 옷을 

입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

잡혀 있습니다. 유행에 뒤처지는 

옷을 입거나 명품 옷을 입지 않으

면 차별받는다는 피해의식이 깊

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

포들이 한국에 가면 옷 때문에 스

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공항

에 내리자마자 부모님의 체면 때

문에 먼저 옷부터 사 입어야 한다

고 합니다. 

이제 외모 콤플렉스는 옷에서 

성형으로 옮겨갔습니다. 얼굴이 

잘생긴 사람을 얼짱, 몸매가 좋은 

사람을 몸짱이라고 부르며 루키

즘(lookism)에 빠져서 마음에 안 

드는 외모는 과감히 의술의 힘을 

빌려 고칩니다. 물론 의학적으로 

필요해서 성형 수술을 하는 사람

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외모에 대

한 집착이 부르는 성형시술의 남

용 때문에 세계인들은 대한민국

을 ‘성형왕국’이라고 부릅니다. 이 

말에는 외모 지상주의로 흘러가

는 한국에 대한 비난이 섞여 있습

니다. 불행하게도 서울의 지하철

마다 여기저기 크게 붙어 있는 성

형외과 광고를 보면 이런 지적이 

틀리지만은 않는 것 같습니다.

콤플렉스가 크리스천들에게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들이 은사 

콤플렉스, 영성 콤플렉스, 기도 콤

플렉스, 결혼생활 콤플렉스, 성경 

지식 콤플렉스, 모태신앙 콤플렉

스, 직분 콤플렉스, 등등 낮은 자

존감 때문에 나를 남과 끝없이 비

교하게 하고 그 결과 수많은 콤플

렉스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살아

가게 합니다.

이 모든 콤플렉스에서 벗어나

서 자유인으로 사는 길은 없을까

요? 먼저 콤플렉스는 사단이 주

는 속임수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

니다. 사단은 ‘거짓말쟁이요 거짓

의 아비’입니다. 그의 주특기는 하

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

을 불신하고 낮은 자존감의 콤플

렉스에 빠지게 유혹하는 것입니

다. 우리로 하여금 콤플렉스에 묶

여서 무력한 삶을 살게 합니다. 우

리는 그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

아야 합니다.

또한 콤플렉스가 끝없는 남과

의 비교의식에서 시작되는 것을 

깨달아야합니다. 성경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것이 죄를 짓는 것(

약2:9)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한 외모로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

는 사람은, 그 대상이 ‘나’이든지 ‘

남’이든지, 범죄자라고 강하게 말

씀하셨습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

님의 걸작임을 부인하는 콤플렉

스는 불신앙입니다(엡 2:10). 우

리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신

묘막측하게 창조한 사실을 믿음

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

께서는 우리들을 있는 모습 그대

로 용납하시며 사랑하십니다. 하

나님 앞에서 ‘나’ 아닌 ‘남’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 우리의 외모보다 마음을 보신

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온유와 겸손으로 무

장한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

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가 귀한 자입니다. 마지막으로

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의 대상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예

수님께서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

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한다’(사

43:4)고 말씀하실 정도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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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저명한 뉴욕대학교 의대 

세균박사 필립 티어노(Philip M. 

Tierno)는 대변 후 변기   뚜껑을 열

어둔 채 물을 내리면 화장실 전역에 

대변의 세균이 물과 함께 분무되어 

공중으로 날아다가 바닥으로 내려

앉는 데, 면역력이 약한 분은 대변 

속에 100여종의 세균에 감염되어 

피부염, 장티푸스, 콜레라 등 다양

한 질병을 유발한다는 것을 실험으

로 증명하여 발표했다. UN 세계 보

건 자료에서도 매년 세계 인구의 

200만 명이 화장실의 세균감염으로 

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변기 

뚜껑을 열어둔 채 물을 내리는 것을 

정상인 줄 알고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모를 

때 일어나는 비극입니다. 

독버섯인줄 모르고 먹고 죽거나, 

비올 때 눈이나 물이 얼었을 때 브

레이크를 밟으면 제동거리가 길어

진다는 것을 모르고 운전하다 교통

사고를 가져오고, 건축물의 붕괴로 

엄청난  재산과 인명 피해를 가져오

는 것도 얼마의 철근 굵기를 해야 

할지 잘 몰라서, 그 뿐 아니라 글을 

몰라서, 영어를 잘 몰라서, 방법을 

몰라서, 등등 수많은 종류의 사고와 

비극으로 후회하는 것은 따지고 보

면 결국 모를 때 일어나는 일들인 

것입니다. 

  
신앙의 세계에서도 모를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오늘 성경 본문에 유다 왕 웃시야

와 히스기아 시대에 있었던 일로서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

인의 구유를 알건마는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

하는 도다 하셨다.”고 하면서 하나

님을 모를 때 일어나는 엄청난 비극

들을 4절 이하에 길게 말씀하였는

데,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산업

적으로 오는 결과가 얼마나 비참하

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좌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잘되게도 하시고 못되게도 

하시며, 살게도 하시며 죽게도 하시

며,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

시며, 존귀하게도 하시며, 비천하게

도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모를 때 짐

승보다 못한 수준이 되고 마는 것을 

말씀해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

신 가를 성경이 보여주는 대로 바로 

아는 사람은 즉 영존하시며 전능하

시고 공의와 사랑으로 세상을 통치

하시고 운행하시고 섭리하시는 하

나님이심을 알고 그대로 믿는 사람

은 생각과 행동이 다르고 다르게 사

는 것입니다.

2001년 9월 11일 뉴욕의 세계무

역센터가 오사마 빈라덴에 의하여 

폭파되어 수천 명이 죽었습니다. 뉴

욕 1000만 인구 중에 600만 명이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그 건물에서 

가장  많이 일하는 사람들은 유대인

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은 

한 명도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큰 미스테리(Mystery)로 남

아 있는데, 한 가지 거의 확실한 사

실은 유대인은 폭파의 비밀을 미리 

알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피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후 그 지역의 땅값이 폭락했을 

때, 다른 사람들은 거들 떠 보지도 

않았지만, 그 땅 주변을 유대인들이 

모두 사들였다고 합니다. 그 지역이 

뉴욕 최고의 관광지가 될 줄은 아무

도 몰랐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알았

던 것으로 봅니다. 유대인들은 한 

명도 안 죽었을 뿐만 아니라, 부자

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아는 사람은 확실히 다

르게 삽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같이 부르시는 이

시니라”(롬4:17)는 것을 믿고 알고, 

알고 믿는 사람은 다르게 산다는 사

실입니다.

아브라함도, 욥도, 바울도 그 외 

우리가 많이 읽고 듣는 성경에 신앙

의 사람들과 교회 역사 속에서 남다

른 삶을 살았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

님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로 알

았던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분명

하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이사야는 진

노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

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

고 있습니다. 즉 “만군의 여호와께

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

니하셨더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

라 같았었으리로다”라고 하였습니

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세계역사를 

운행하시며 섭리하시며 개인의 생

사화복과 국가와 세계의 흥망성쇠

를 좌우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아

는 사람은 삶의 현장에서 어렵고 힘

든 일들로 인하여 또 핍박과 탄압, 

온갖 환난을 당할 때, 연약해질 수

는 있어도 결코 절망하지는 않는 믿

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진노 가운

데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사랑의 하

나님을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에 생

명을 걸고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두려워 할 줄도 알고, 믿음을 지켰

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깨우쳐주

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21을 보면“하나

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라

고 한 것을 보면 하나님을 안다고는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 즉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이시라는 것을 바로 알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지만, 신자

라고 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하나

님이 없는 즉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사는 실제적인 무신론자(practical 

atheist)인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도 하나님을 바로 안

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의 유

명한 저서 기독교 강요 1권 제1장 

1,2절에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인

간에 관한 지식을 가장 먼저 다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통하여도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시고, 그리

고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

역을 통하여서도 분명하게 보여주

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

람은 오늘이라는 현실의 삶의 현장

에서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 물질

관, 우주관이 분명히 다르고 그리고 

다르게 산다는 사실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

시기까지 공의와 사랑을 행사하시

는 하나님을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믿을 뿐 아니라, 분명하게 알고 세

상을 이기고 마귀의 유혹과 시험도 

이기고 자신을 이기면서 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이사야 1:2-9)

김수명 목사

(타코마한인장로교회 원로)

푸/ 른/ 초/ 장 

목양실에서...

노창수 목사
(남가주사랑의교회)

콤플렉스(Complex)



2015년 9월 26일 토요일 5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목   회www.chpress.net

Q: 저는  원래 미국에서 공부가 끝나면 한국에서 가서 목회를 하

려고 생각했던 40대 초반의 목사입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이곳에서 

성장하면서 결국은 한국목회를 포기하고 이곳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

니다. 미주의 이민교회는 상처 입은 영혼들이 많고 목회가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떤 교회 상을 가지고 목사가 목회를 하여야 하는지요? 

혹 이상적인 교회 상이 있으면 말해주십시오.

-개척을 앞둔 K목사  

A: 저도 과거에 한국목회를 꿈꾸었던 사람이나 하나님의 섭리는 

저를 이곳에서 사역하게 하셨습니다. 목회가 어려운 것은 사람을 다

루는 사역이기에 그렇습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환경은 조금 달라도 

목회자체는 어려움이 늘 따릅니다. 이상적인 교회 상을 소개해 드리

고자 합니다. 

삼상22장 1-2절을 보면 다윗이 피난시절 중 아둘람 굴에 은거하게 

되었는데 아둘람 굴은 베들레헴 동남쪽 4마일의 거리에 있는 요새지

요 은신처입니다. 이때 다윗이 이곳에 도망해 와 있다는 소식을 듣자 

많은 추종자들이 다윗이 있는 아둘람으로 모여들기 시작하였습니다. 

모인 사람들이 나중에는 600명이 되었습니다. 훗날 다윗이 왕이 된 후

에도 이때 아둘람 굴에 함께  있었던 동지들이 다윗을 유력하게 돕는 

충복 세력이 되었습니다. 아둘람 굴은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 2가지를 

보여줍니다. 

첫째, 가정 같이 편한 교회(church like a sweet Home)입니다. 다윗

이 아들람 굴에 있다는 말을 듣자 그에게 찾아온 자들은 주로 환난 당

한 자들, 마음이 원통한 자들, 빚진 자들이 사방에서 모여들었습니다. 

다윗은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가족처럼 받아들이며 사랑으로 품

었습니다. 그래서 아둘람 굴로 찾아온 사람들은 가족같이 따뜻한 분

위기인 그곳에서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가족 같은 사랑의 공동체, 

이것은 이상적인 교회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이 세상에서 찢기고 시

달린 자, 상처 입은 자, 누구든지 교회에 와서 쉼을 얻을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2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따뜻한 사랑으로 누구든지 품을 수 있어

야 합니다.

둘째, 군대같이 강한 교회(church like a strong army)입니다. 아둘

람 굴에 찾아온 사람들이 오합지졸이었지만 다윗은 그들을 유사시에

는 싸울 수 있는 군인으로 만들기 위해 밤낮으로 훈련을 시켰습니다. 

강도 높은 강한 훈련을 시켰습니다. 다윗은 군대 조직의 장관이 되었

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오합지졸같았던 그들이 훈련을 통하여 큰 용

사들이 되었습니다. 인물이 인물을 만든다고 제2, 제 3, 다윗과 같은 

용사들을 만들어 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이상적인 모습입니

다. 교회는 패잔병 수용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전투적인 교회로 승리

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용사, 그리스도의 군사들을 키워내는 영적 훈련

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목사는 시간이 날 때마다 부지런히 하나

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제자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교

인들도 힘들다고 하지 말고 그 훈련을 기쁘게 잘 받아야 합니다. 이민

교회는 힘이 들지만 보람도 있습니다. 수를 뛰어넘어 행복한 목회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E-Mail: tlspc0316@gmail.com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
?

?
?

가정같이 편하고 군대같이 강한 교회가 이상적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시33:12). “너

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

로 치우치든지 네 뒤에서 말소리가 

네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

며”(사30:21). 

미국의 역사 뒤집어 놓은 2명의 

대통령과 그 파장은 어디까지 갈 것

인가? 

미국을 건립하고자 발판을 만들

던 무렵 “기독교 신앙의 자유”를 미

국헌법(U.S. Constitution, 가장 높

은 미국법)에 올려놓기 위해 목숨까

지 받친 미국을 건립한 선조(fore-

fathers)들이 오늘날의 미국을 본면 

얼마나 애통하고 슬퍼할지, 무엇보

다도 하나님 앞에 베옷을 입고 가슴

을 치며 통회하고 회개하실지 참으

로 암담해지는 일들이 점점 더 심각

하게  발생되고 있는 미국을 살펴보

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제 35번째 대통령인 존 케

네디(John F. Kennedy)가 미국 공

립학교 교육시스템에서 “성경적 가

치관”을 뿌리 채로 뽑아내버리는 역

사적인 최악의 첫 획을 1963년에 그

었다면,   미국의 44번째 현 오바마 

대통령과 오바마 정부(주로 민주당)

는 시민들의 삶속의 모든 분야에서 

성경적 가치관을 뿌리채 뽑고자 최

대의 시도를 할 뿐 아니라, 매우 성공

적으로 시행한 역사적인 최악의 두

번째 획을 긋는 대통령으로 세계역

사 속에 기리 남을 인물이 되었습니

다.   참고로 오바마 대통령만큼 반

미국적이고 반기독교적인 일에 있어

서, “미국 역사상 최초, 처음으로”라

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게 한 대통령

은 없습니다. 

현 오바마 정부의 반기독교적 실

행업무 몇 가지만 고발 

친동성애 정부 

존 F. 케네디 이후 오바마 대통령

까지 50년도 채 걸리지 않았다는 것

도 놀랍지만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

고 미국은 채 7년도 안돼서 미국 역

사상 처음으로 미국안의 52주가 다 

동성결혼을 합법화 한 국가가 되었

으며, 타임 매거진에 실렸듯이 오바

마 대통령은 “The First Gay Presi-

dent 첫 번째 게이 대통령”이 되었

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한달 전에는 미

국 역사상 처음으로 공개적인 트렌

스젠더(남자가 여성으로 바뀐 28세 

사람)를 백악관 인사를 지휘하는 자

리에 뽑더니 이번에는 역시 미국 역

사상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미국 병

역장관을 동성애자로 지명하였습니

다. 미국 병역 장관자리로 지명된 사

람의 이름은 Eric Fanning이고 이번

에 첫 동성애자로서 육군장관으로 

임명됐습니다. Fanning은 1993년

에 본인이 동성애자인 것을 공개했

었고 수년간 국방부에서 자신을 대

하는 태도가 점점 좋아졌다고 하며 

오바마 대통령에게 고마움을 표시하

였습니다. 

이 지명은 오바마 정부가 동성애

자, 양성애자, 성전환자(LGBT)들의 

권리를 세워주기 위해 계속 정책을 

바꾸며 여러 지명을 하는 일들 중 하

나입니다. 오바마 정부는 동성애 커

플에게 연방 혜택을 확장시켜주고 

동성애자들이 군대에서 공개하도록 

허용했습니다.  

Fanning은 아직 상원의 동의와 확

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내 군대에서는 예수님 

이름만 말해도 또 성경적 결혼을 믿

는다고만 말해도 핍박받는 기독교 

군인들이 계속 생겨나며, 그들의 “종

교적 자유”는 박탈을 당하고 있는 상

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생명의 존엄성은 땅밑으로 박살-

친낙태/태아살인 정부 

그뿐 아니라 미국 안에 수많은 임

신모들과 태아들을 살리고, 입양까

지 도와주는 좋은 클리닉(Clinic)들

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오바마와 그 

정부는 부모들의 허락도 받지 않고 

13, 14살짜리 십대아이들의 나이를 

속이게 하여서 낙태를 실행할 뿐 아

니라, 그런 아이들이 낙태하고자 했

던 태아들의 장기까지 빼내서 태아

장기들을 불법으로 시장에 팔고 있

는 Planned Parenthood 같은 사악

하고 잔인한 낙태시술소를 적극적으

로 지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 시민들의 세금으로 

무려 523밀리언 달러가 넘는 미연

방자원금으로 매년 지원해주고 있

으며, 대통령의 정치적인 힘을 사용

하여 기독교정치인들이 많은 주정부

에서 Planned Parenthood에 지원되

는 주정부 지원금을 끊겠다고 하면 

오바마 대통령은 즉각적으로 그런 

주정부에는 미연방지원을 끊겠다는 

협박을 보내고 있는, 참으로 미국 안

에서는 지금까지 상상할 수 도 없는 

공산당적인 정치와 그힘을 휘두루고 

있는 것입니다. 

친이슬람 정부 

지금 가장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

는 것은 그동안 염려했던 것이 현실

로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바마 대통령과 그가 대통령이 

되자마자 고용한 2명의 고수 무슬림 

정치인들(성경에 손을 얹지 않고 의

원들이 됨)을 비롯하여, 친이슬람에 

세뇌가 된 오바마 정부는 2012년 중

간선거후 부터는 정식으로 그동안 

감춰두던 이슬람의 얼굴을 드러내

놓고 그들의 정치적 힘을 미국을 이

슬람화 하는데 적극 사용하고 있다

는 것입니다.  

가장 큰 예의 하나는 미국은 지금

까지 성경적으로 예언된 이스라엘을 

늘 돕는 가장 큰 나라였습니다. 그런

데 매번 오바마 대통령과 정부는 이

스라엘의 적군나라들을 미국 의원

(0Congress)들의 반대에도 불구하

고 은연중 돕고 있었다는 발표는 이

미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번 주, 이스라엘을 없애버리고 미

국도 치겠다고 협박까지 하는 이란

에 엄청난 군사물자와 시민들의 세

금으로 지원금을 보내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미국 역사상 최초의 “이

스라엘을 배신하고 이스라엘의 적군

나라들(이슬람)과 손을 잡는 대통령

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예는, 오바마 대통령과 무

슬림 의원들은 정치적인 힘으로 교

육시스템을 흔들며 우리자녀들을 친

이슬람으로 세뇌하고자 하는 것입니

다. 2010년부터 Common Core STD 

라는 새로운 교육시스템을 집어넣으

면서, 친동성애적 교육은 물론이거

니와 친이슬람 교육을 대담하고 적

극적으로 권장하고 있기 때문입니

다. 예를 들면, “이슬람의 알라만이 

하나님이고, 예수는 단지 모세와 같

은 선지자이며, 이슬람이 온 세계에 

미친 아름다운 영향들은 매우 크다”

라면서  극적으로 미화시켜 왜곡된, 

한쪽으로만 치우쳐진 친이슬람 교육

을 지금 유치원생들부터 대학교까지 

적극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이 오

바마와 오바마 정부의 교육시스템 

전략입니다. 

이런 오바마 대통령과 정부에 대

해서 타임 매거진에서는 또 한번 오

바마 대통령을 미국의 Enemy(적), 

Traitor(배신자)라는 커버로 획기적

으로 오바마 대통령의 친동성애, 친

이슬람적인 정치정책을 고발하였습

니다. 

 
심각한 반기독교적인 오바마 정

부   

지금 우리 크리스천들과 교회들이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함께 일어나 

선한 싸움을 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

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크리스천

들이 꼭 투표권을 소유해야만 하고, 

꼭 대통령 선거에 앞장서야 하는 것

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달라!”     

세계 속에서 가장 강력한 기독교 

국가이던 미국에서 다른 종교의 자

유는(특별히 이슬람) 존중해줄 뿐 

아니라 홍보까지 대대로 해주지만, 

유일하게 금지되고 말도 하지 못하

며 줄줄이 남녀노소 상관없이 엄청

난 역차별로 인해 감옥을 들어가든

지, 어마어마한 벌금을 물고 있는 사

람들이 바로 미국에서 살고 있는 성

경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크리스천

들이라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크리

스천에 대한 “종교의 자유”는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기본이며 우리 크리스천들

의 임무입니다. 기도 외에, 우리는 선

한 경주, 선한 싸움을 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4절에 “너희는 죄와 싸

우되 피흘리기까지 싸우라”라고 명

령하십니다. 말씀에 굳건히 서서 죄

악이 흥행하는 것을 잠잠히 방관하

는 죄를 지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마틴루터킹과 아인슈타인의 말을 나

누며 마칩니다. 

아는 게 힘이다! 
가치관 전쟁 

미국 내에서 핍박받고 있는 “성경적 가치관” (상) 

존 케네디의 공립교내 기도폐지 시작, 오바마의 친동성애·친무슬림까지

기독교국가로 출발한 미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달라!” 외치는 현실 개탄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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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림 부 족

은 대략 

318,000명

으로 네팔

에서 가장 

큰 부족 그

룹 중 하

나로 키란

트(Kirant) 

종족의 하부 그룹이다. 림부족은 

대체로 네팔 동쪽 Arun 강과 인도

의 Sikkim 지역 국경 사이에 산다. 

그들은 티벳-버마어인 Kirant 방

언을 사용한다. 

림부족의 기원은 불확실하지만 

몽골의 후손은 분명하다. 1700년

대 후반 네팔은 다양한 인종 그룹

과 높은 카스트 계급 힌두 왕조 하

에 공국들을 하나로 통합하면서 형

성됐다. 이 정복은 림부족에게 인

종적 문화적 균열의 결과를 가져

왔다. 

림부족은 비록 실제로는 13개

의 림부 하위그룹이 있지만 “des 

limbu”(열개의 림부)로 알려져 있

다. 전설에 의하면 다섯 그룹은 인

도의 Banaras로부터 왔고 다른 8

개 그룹은 티벳의 Lhasa로부터 왔

다. 비록 다수 다른 씨족들과 종파

들이 있어도 이 림부 하위그룹들 

사이에는 사회적 불평등은 없다. 

삶의 모습

농업은 림부족의 주요 소득원이

다. 쌀과 옥수수가 주요 작물이다. 

경작지는 넓지만 기술 부족으로 인

해 생산력은 매우 제한돼있다. 초

과과잉작물은 그 지역에서 재배되

지 않는 음식이나 생필품과 교환

된다. 

일반적으로 남자들은 밭을 갈고 

여자들은 씨를 뿌린다. 그러나 수

확기에는 남자와 여자 모두 작물을 

수확한다. 대가족들은 수확기 동안 

종종 서로 돕기 위해 하나가 된다. 

림부족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네팔과 인도에 많은 남자들이 입대

하는 것을 가치 있게 생각한다. 특

별히 사회적 높은 지위에 있는 사

람들에게는 더 그렇다. 

과거에 결혼은 가족들 간에 준비

되며 신부 신랑은 그들의 결혼 비

용이나 예식에 대해 말하지 않았

다. 오늘날에는 두 당사자들이 결

혼에 대해 결정권을 가지며, 법적

으로 결혼의 3가지 형태가 있는

데 간통, 중매, 유괴다. 간통의 경

우 이전 남편에게 보상을 해야만 

한다. 남편이 군대에 있거나 장기

간 멀리 있게 되는 경우, 여자들은 

가족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

한다. 그러나 첫 아이를 가질 때까

지는 아니다. 

음주와 춤은 림부족에게 매우 중

요하다. 결혼식, 장례식, 선물교환, 

충돌의 타협 등에서 다량의 술을 

소비한다. 춤은 방문자가 마을을 

오게 되는 경우 벌어진다. 이는 젊

은 사람들이 만날 기회가 되고 춤

과 술을 즐기게 된다. 

림부 사회는 부계사회이며 친족

들은 씨족들을 이룬다. 한 씨족 구

성원이 죽으면 전체 그룹은 오염됐

다고 생각하고 모두 재정화 기간을 

가져야 한다. 

신앙

림부족은 불교도들이 우세하지

만 유명한 힌두축제에도 참여한다. 

그들은 피의 제사와 관련해서 많은 

예배의식을 한다. 여자가 결혼할 

때 어머니의 신들을 전수 받는다고 

믿는다. 그 때 여자와 남편은 그들 

가계의 신들로서 인식한다. 

필요로 하는 것들

고위 카스트 계급 브라만이 림부

족 지역 이동으로 림부족은 대부분

의 땅을 잃었다. 그들은 살고 경작

하는 그 땅을 오직 보존하도록 돼

있다. 브라만들은 그들이 읽고 쓸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교묘하게 

이득을 취했다. 림부족의 눈에 브

라만은 그들의 땅을 훔쳐간 무자

비한 종이었다. 이러한 점은 그룹

들 사이에 깊은 적개심을 유발한

다. 림부족의 땅으로 인한 싸움은 

그 지역의 사회적, 정치적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다.

네팔의 림부(Limbu) 

www.chpress.net

             

Internet News인터넷 뉴스 
미국인 72%, 동성결혼 거부한 법원서기 감옥행 찬성

켄터키 주의 법원 서기

인 킴 데이비스가 자신의 

종교적 신념으로 인해 동

성커플에 대한 결혼증명

서 발급을 거부하다 법정 

구속돼 6일간 감옥에 갇힌 

후 석방됐고 현재는 일터로 다시 복귀했다.

이런 가운데 ABC 뉴스와 워싱턴포스트가 여론조

사기관 ‘Langer Research Associates’를 통해 지난 9

월 7일부터 10일까지 1,003명의 성인(민주당 지지자 

33%, 공화당 지지자 22%, 중도 35%)을 대상으로 전

화 여론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들은 대부분 데이

비스가 동성커플에 대한 결혼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고 답했으며, 데이비스의 법정 구속에 대해서도 대부

분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74%는 법 아래서의 평등이 가

장 중요하다고 믿는다고 답했으며 종교 자유가 가장 

중요하다는 응답자는 19%에 불과했다. 그러나 강경 

보수층과 백인 복음주의자들은 평등과 종교 자유가 

중요하다는 답이 각각 절반을 차지했다.

또 데이비스가 결혼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는 응답

이 63%에 달했고, 반대 응답은 33%에 불과했다. 그러

나 강경 보수층의 66%와 백인 복음주의자들의 61%

는 데이비스에게 결혼증명서 발급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데이비스를 법정 구속한 것에 대해서도 72%가 찬

성했으며, 이 조치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25% 밖에 되

지 않았다. 특히 자유주의자, 민주당 지지자, 비종교인

들은 데이비스 법정 구속을 지지하는 이들이 많았다.

SC, 1만여명 동성결혼·낙태 대규모 집회 참석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콜

롬비아에 있는 주 의회 앞

에서 지난 8월 30일 열린, 

동성결혼과 낙태 등에 반

대하는 집회 “스탠드 위

드 갓, 프로 패밀리 랠리

(Stand with God, Pro-Family Rally)”에 1만 명 이

상의 미국인들이 참가했다고 크리스천포스트가 보도

했다.

이 집회에는 공화당 대선후보인 테드 크루즈 상원

의원(텍사스 주)과 릭 페리 전 텍사스 주지사는 물론 

다수의 의원들도 참석해 신앙과 도덕적 이슈에 대해 

목소리를 냈다. 크루즈 상원의원은 “우리는 의회 계단

에 모여 있는데 주일 아침 같다”면서 “미국은 지금 위

기 가운데 있지만, 사우스캐롤라이나에는 부흥의 영

이 휩쓸고 있고 미국도 휩쓸고 있다. 미국인들이 다시 

깨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낙태 태아 장기 거래 동영상이 공개돼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가족계획연맹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설교단에서 회중들에게 생명에 대해 전할 것을 요청

해야 하며 투표로 보여줘야 한다. 가족계획연맹에 대

한 재정 지원 철회를 위해 싸우자”고 말했다.

릭 페리 전 텍사스 주지사는 종교자유에 대해 강

조하면서 “신앙 때문에 유죄 선고를 받을 위기에 처

해 있다”면서 “통제되지 않는 정부 때문에 교회와 종

교사학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다”고 말했다. 그는 “수 

세대 동안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과 다른 잘못된 것들

이 가르쳐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격까지 당하고 있

다”며 “미국의 건국정신이 좌파에 의해, 워싱턴D.C.에 

의해 공격을 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을 위해, 자유를 위해, 미국의 건국 정신인 성경적 가

치를 위해 일어나자. 하나님을 위해 일어나자”고 촉

구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새롭게 될 수 있다. 예수의 

군사여,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고 집회 참가자들에

게 도전했다.

팀 스코트 상원의원(사우스캐롤라이나 주)은 동성

결혼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당신의 가족과 신앙을 

통해 연방대법원(Supreme Court)에 결혼에 대한 최

고 법을 명령하신 창조주(Supreme Creator)가 있다

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회 주최측에서는 미국 시민들에게 보내는 공개 

편지에서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미국의 50개 주가 가

진 주권에 대한 공격”이라면서 “우리는 동성결혼에 대

한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복종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결정은 교회와 종교 단체들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우리는 동성애자들을 혐오하지 않

지만,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고 말했

다. 그러면서 “이 집회의 목적은 이 악한 시대에 하나

님을 두려워하는 백성들을 격려하고 힘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세계에서 5분에 1명꼴로 기독교인 순교

박해감시단체인 ‘크

리스천프리덤인터내셔

널’(Christian Freedom 

International, 이하 CFI)

은 박해받는 기독교인들

을 위한 기도를 요청했다. 

CFI는 오는 11월 8일 열리는 ‘국제 기도의 날’ 행사를 

앞두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때문에 박해받는 

기독교인들의 안전을 위해, 모든 교회들이 기도에 동

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CFI의 짐 제이콥슨(Jim Jacobson) 회장은 15일 크

리스천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전 세계의 박해받는 

기독교인들은 우리의 가족이다. 이들이 박해에 직면

한 와중에도 복음을 지속적으로 나누는 담대함을 가

질 수 있도록, 박해자들이 이들의 용기 있는 증언을 

통해 그리스도를 알게 되도록 기도해 달라”고 했다.

CFI는 이를 위한 기도회를 준비 중이며, 각 교회에 

포스터와 안내지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

다. 이 가운데는 주일학교 교재나, 박해에 대해 언급

한 성경구절 등도 포함돼 있다.

유럽안보협력기구(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소속 사회학자인 마시모 인

트로비네 박사 등을 포함한 기독교박해감시단체들과 

활동가들에 의하면, 전 세계에서 기독교인들이 5분에 

1명 꼴로 순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트로비네 박사는 지난 2011년 “매년 최소 10만 

5천 명의 기독교인들이 신앙 때문에 죽임을 당한다”

고 밝혔었다. 최근 몇 년 동안 IS로 인해 이 수는 더욱 

증가했을 가능성이 높다.

전 세계 박해받는 기독교인들을 돕는 자선단체인 

카리타스 이탈리아나(Caritas Italiana)의 통계도 이

와 비슷하다. 이에 따르면, 신앙 때문에 목숨의 위협

을 받고 있는 종교인들의 수가 전 세계적으로 약 1억 

명에 이른다. 또한 중동과 아프리카 등지를 비롯해 북

한에도 약 5~7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감옥이나 수용

소 등에 있다고 이 단체는 전했다.

미국 오픈도어선교회의 데이비드 커리 회장은 지

난 2014년 10월 “매년 진행되는 국제 기도의 날 행

사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동참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

난해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발생한 모든 일들과 북

한의 박해 문제 등에 대해 숙고해야 한다. 우리가 그

리스도의 한 몸 된 지체로서, 이곳 미국에서 박해받

는 신앙의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 강조했다.

앨라배마 주, 포르노세 도입 추진

미국에서 가장 보수적인 

10대 주 중에 하나이며 지

난 2013년 갤럽 조사에서

는 미국에서 가장 보수적

인 주로 조사된 앨라배마 

주가 ‘포르노세’ 도입을 추

진하고 있다.

이 세금은 주에서 필요한 필수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주 재정 마련을 마련코자 도입되는 것으로, 포

르노 관련 상품이나 성인 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얻

는 소득에 40%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하는 것을 골

자로 한다.

WKRG에 따르면, 앨라배마주 하원 세입위원회에

서는 오는 10월 1일 이전에 2억 달러의 예산 부족분

을 충당하기 위한 노력의 일원으로 지난 11일 “포르

노세” 안건을 통과시켰다.

잭 윌리엄스 하원의원(공화)는 이 세금이 성 관련 

상품의 판매에 대해 부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에 따르면, 성 관련 상품에는 책, 잡지, 신문, 출

판물, 저작물, 사진, 그림, 애니메이션, 영화, 비디오테

이프, 이미지, 방송, 음성 서비스, 음란전화 서비스, 성 

관련 장비나 장치, 유사 성행위나 성행위 등 성과 관

련된 것들이 거의 모두 포함된다.

윌리엄스 의원은 ‘죄악세(sin tax)’로도 불리는 이 

법안은 주의 재정 마련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성 관

련 상품의 이용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라고도 설명했

다. 윌리엄스 의원은 WIAT에는 “18세 이상이 이용하

는 성인 관련 용품에는 부가적인 세금이 붙는다”면서 

“담배가 대표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어디까지가 포르노이고 포르노가 아닌지에 

대해 관련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 주민들이 포

르노세 도입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일 지에도 관심

이 모아지고 있다. 상원 통과와 주지사 서명 여부도 

관심사다.

이에 대해 윌리엄스 의원은 “상원에서도 충분히 통

과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법안 통과를 자신했

다. 로버트 줄리안 벤틀리 주지사(공화)도 지난여름 

이 법안을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어, 법안이 상원까

지 통과할 경우 최종적으로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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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안에 동일한 사건이 반복

될까? 우리의 눈에는 그렇게 보일 

수 있다. 윤회설의 영향을 받은 동

양적 사고를 지니고 있다면 더욱 

그럴 것이다. 그러나 역사는 결코 

반복되지 않는다. 끊임없이 앞으로 

진행될 뿐이다. 그럼에도 역사로부

터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분명한 이

유가 무엇일까? 과거의 사건과 유

사한 일이 재현되기 때문이다. 사

건 자체의 내용분석보다 더 중요

한 것은 그때 그 상황에서 사람들

이 어떤 반응을 하였는지에 대한 

의미를 찾는 것이다. 초대교회 성

도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대

환란을 이겨내야 했다. 그 후로 오

늘날까지 주의 교회는 반복적으로 

핍박과 순교를 당하고 있다. 

질문: 핍박과 순교 상황에 대처

한 초대교회의 성도들로부터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1) 교회역사를 보면...  

▪ 3차 박해기간    

초대교회가 시작할 당시 로마제

국의 관점에서 기독교는 존재감이 

전혀 없었다. 유대교의 한 분파에 

불과하였다. 제국을 다스려야 하는 

황제의 입장에서 기독교는 자신들

을 성가시게 하거나 견제할 만한 

대상이 아니었다. 기독교역사라는 

관점에서 보면, 로마황제들이 교회

와 성도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

지 항상 골머리를 앓았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은 종

교이외에도 문화와 경제, 그리고 

군사력 등을 통하여 자신의 정치

력을 발휘하였다. 기독교는 로마가 

정복한 속국에 속한 다양한 종교

들 중에 하나에 불과하였다.  

앞서 우리는 2차 박해기간

(98-249) 동안 황제들의 정책이 

서서히 변화된 것을 앞서 살펴보

았다. 그들이 종교를 신중하게 다

루어야했던 분명한 이유가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을 지니고 있

기 때문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복

음이 확산이 되면서, 황제들에게 

보잘 것 없어 보였던 기독교가 위

협적인 대상으로 탈바꿈하였다. 복

음이 성도들의 마음을 정복하면서 

로마제국의 정치적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 어떤 외부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황제들은 힘을 키워가는 성도들의 

마음을 통제하기 위하여 정치력을 

발휘하였다. 그들이 지니고 있는 

힘을 발휘하기 위하여 문화와 경

제, 그리고 군사력 등을 동원하였

다. 이 기간 동안에는 황제들의 개

인적인 성향이 교회를 다루는 정

책설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

다.   

그렇다면 3차 박해기간(249-

313)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

까? 이 기간 동안에는 두 가지 양

상이 생겨났다. 첫째, 2차 박해기

간 동안 보였던 황제들의 정책이 

지속되었다. 모든 황제가 항상 교

회를 핍박한 것이 아니라, 개인에 

따라 핍박 또는 평화를 선택하였

다. 데키우스 트라얀황제(249-

251)와 발레리안황제(253-260), 

그리고 디오클레티안황제(303-

311)는 ‘초대교회를 핍박한 10대 

황제’에 속한다. 그러면 이외의 다

른 황제들은 어떤 태도 취했을까? 

그들은 교회를 그냥 내버려두었거

나 호의적이었다. 심지어 발레리안

황제와 디오클레티안황제도 초기

에는 기독교인들에게 호의를 베풀

었으나, 나중에 마음이 변해 악랄

한 태도를 보였다. 2차 때와 마찬

가지로 260년부터 303년까지 교

회가 평화를 누린 시기도 있었다. 

두 번째, 3차 박해기간의 규모가 

이전과 근본적으로 달랐다. 로마제

국 전역으로 확대되었다. 로마는 

엄청난 규모를 지닌 제국이었다. 

그만큼 조직이 뒷받침하여야 했다. 

황제의 권위가 절대적이었기에, 전 

제국 규모의 핍박은 초대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신앙적 행동에 직

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3차 박해가 

종결됨과 동시에 기독교는 로마제

국의 국교로 자리매김을 한다. 그

러나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두운 것

처럼, 이 기간 교회를 박해하던 황

제들의 잔악함이 극에 달했다. 수

많은 교회 지도자들을 닥치는 대

로 잡아들이고 처형하되, 로마제국

을 망가뜨리는 원수로 삼아 치졸

한 감정을 섞어 대하였다. 성도들

에게 공포심을 주기 위하여 온갖 

잔인한 방법으로 신앙인들을 죽였

으며, 아예 신앙을 가지고 로마사

회에서 발을 붙이고 살 수 없도록 

철저히 차단하였다. 

▪ 핍박이 심화될수록 

데시우스 트라얀 황제는 아예 

기독교를 없애려고 작정하고 달려

들었다. 발레리안 황제는 258년에 

신앙을 가진 자들에 대한 처벌을 

성문화 하는 칙령을 발표하였다. 

성도들의 집회를 금지하는 등 매

우 적극적으로 기독교의 확산을 

저지하려하였다. 디오클레티안 황

제는 초대교회를 핍박했던 마지막 

황제답게 로마제국 전역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말살하려하였다. 

303년과 304년에 걸쳐 모두 4개의 

칙령을 발표하였는데, 점점 그의 

악독함이 더해졌다. 그가 작성한 

칙령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모든 상류층에 속한 기독교인

들의 공직을 박탈시킨다. 왕궁에서 

일하는 자들 중 신앙이 발견되면 

노예로 전락시킨다. 기독교인들의 

시민권을 박탈시킨다. 모든 교회를 

파괴한다. 성경을 불살라버린다. 

2)모든 교회 지도자들은 붙잡아 투

옥시킨다. 3)감옥에 투옥시킨 신자

들에게 이방신에게 제물을 바치도

록 온갖 고문을 행하고 거부하면 

불구로 만든다. 4)모든 기독교인들

에게 로마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

게 한다. 308년에 발표된 다섯 번

째 칙령은 매우 심각하였다. 제국

의 모든 사람들에게 제사를 강요

하고 그 제물을 먹도록 강요한 것

이다. 초대교회의 역사상 가장 커

다란 위기가 닥친 것이다. 신앙이

란 마음으로 믿는 것으로 전부가 

아니며, 입술로 고백하는 신앙은 

불이익을 당해도 반드시 삶의 행

동으로 분명하게 드러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박해가 심해졌다는 것은 성도들

에게 어떤 변화를 주었을까? 그만

큼 순교자들이 많이 배출되게 하

였다. 그렇다면 모든 성도들이 복

음과 함께 어려움을 선택하였을

까? 한국교회의 역사에도 이와 비

슷한 시절이 있었다. 지금도 일제

의 강점기 또는 공산당의 횡포를 

경험한 분들의 생생한 증언을 들

을 수 있다. 온갖 핍박과 시련을 이

겨내고 신앙의 절개를 지킨 성도

들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다. 그

렇지만 더 많은 교회의 지도자들

과 성도들이 칼과 총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한국교회는 디오크레티안 

황제가 교회를 핍박하던 시절과 

매우 유사한 경험을 한 것이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 생명을 내

어놓아야 하는 상황에서 성도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당연히 

순교를 선택하여야 한다고 말할 

수 있다. 자발적으로 자신이 신앙

인임을 고백하고 당당히 순교의 

잔을 마신 성도들의 모습은 우리

를 숙연하게 한다. 그러나 신앙 양

심을 속이고 배교를 선택하거나, 

일단 신앙의 자유를 위해 핍박 상

황을 피한 성도들도 있다. 이 세 가

지 형태, 즉 순교, 배교, 또는 피신

은 교회의 역사에 나타난 핍박기

간 동안의 주된 성도의 반응이다. 

한국교회도 동일한 현상이 드러났

다. 핍박의 강도가 강해질수록, 이 

세 가지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

났다.  

▪ 마지막이 보이다 

교회에 대한 핍박이 로마 전국

적으로 확산되는 위기는 하나님께

서 만드신 기회였다. 더 이상 빠져

나갈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서 성

도들은 순교, 배교, 또는 피신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을 하였을까? 놀랍게도 많은 

성도들이 배교를 선택하지 않았다. 

순교를 각오하였다고 반드시 순교

의 죽음을 죽는 것이 아니다. 순교

의 각오는 성도로서 겪어야 하는 

모든 불이익을 감수한 것이다. 그 

중에 순교를 허락한 성도들만 순

교의 잔을 마신 것이다. 핍박을 피

해 신앙의 자리를 찾아 피신한 성

도들에게 돌을 던질 수 없다. 성경

이 허락한 행동이기 때문이다. 종

교개혁자 칼빈도 이런 선택을 적

극적으로 권장한 적이 있으며, 

1938년을 전후로 여러 한국교회 

지도자들도 이 길을 선택한 바가 

있다. 아무쪼록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여준 모범적인 행동은, 생명을 

위협하는 환경에도 불구하고 신앙

을 지키는 일을 더욱 소중하게 여

겼다는 것이었다.

오직 복음의 힘을 바탕으로 시

작된 초대교회는 어느덧 로마제국

의 중심에 있게 되었다. 황제들의 

핍박을 통해 온 제국이 기독교와 

친숙하게 되었다. 기독교인들은 더 

이상 주변에 머무는 사람들의 종

교가 아니었다. 사회의 각계각층에 

골고루 퍼져있었다. 황제를 섬기는 

사람들과 심지어 황제의 가족들 

중에도 기독교인들이 있었다. 

그들이 복음에 대한 신앙의 절

개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버렸지

만, 그 피가 교회의 거름이 되었다. 

일부 황제들이 온 제국에 칙령을 

내리며 대대적으로 교회를 핍박하

였지만, 다른 황제들은 같은 방법

으로 기독교를 옹호하기도 하였다. 

기독교를 향한 황제의 결단이 절

대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황제의 마음을 바꾸는 일이

었다. 로마제국에서의 기독교를 생

각하면 당연히 콘스탄틴 대제를 

먼저 생각하지만, 이전에 기독교에 

대해 관용적이었던 갈리에누스 황

제(260-268)가 기독교를 합법적 

승인하였다. 디오클레티안 황제가 

초기에 기독교에 대해 호의적이었

던 것도 갈리에누스의 관용령을 

수용하였기 때문이다.  

313년 역사적인 밀라노칙령이 

선포되기 전, 교회는 더욱 어두움

에 가려져갔다. 그러나 이 짙은 어

둠은 결국 마지막을 분명하게 보

게 하는 방편이었다.     

2) 성경이 보인다 - 이사야 

60:1-9 

 

모든 꿈과 희망을 접으려할 때

가 있다. 삶의 모든 부분에서 일어

나는 일이고, 신앙의 문제도 예외

가 없다.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너무 답답하고 불안할 때, 신앙의 

활력이 사라질 때, 하나님께서도 

포기하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

이 들 수 있다. 아주 기초적인 불평

이지만 하나님은 과연 이 시점에

서 무엇을 하시는가? 라는 질문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할 때도 있다. 

심지어 주님의 교회가 커다란 문

제 때문에 깊은 영적 수렁에 빠져 

헤어나지 못할 때에 이런 질문을 

수없이 던진다. 

하나님이 포기하신 것이라는 생

각은 매우 인간적인 것이다. 하나

님이 실망하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된

다. 아무리 소망이 사라지고 사방

이 어두워져도, 유일한 가능성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우리가 역사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다. 성도들은 313년 

또는 1945년이 오기 전까지, 암흑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

여야 했다. 그것이 유일한 소망이

었다. 이것이 영적으로 엄청나게 

어두운 이 세상, 지금 우리에게 필

요한 믿음이다.  
이메일:covenantcho@yahoo.com

교회역사를 보면 성경이 보인다 (37)
조진모 목사 (필라델비아한인연합교회)

박해 심해졌다는 건 순교자 증가...암흑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기대

“하나님이 포기하셨다”는 생각은 극히 인간적...하나님의 역사는 지속돼

1. 초대 교회 - 순교의 피, 영적 거름이 되어 (5)

미국 디보스케어센터Divorce 

Care Center 담당자인 스티브 그

리셤은 삶의 에너지 사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원래는 삶의 에너지가 신체적, 

정서적, 정신적, 영적인 면으로 골

고루 나누어 사용된다. 일시적으로 

한 범주보다 다른 쪽의 에너지가 

좀 더 투자될 수도 있으나 금방 평

형상태로 되돌아오게 된다. 그러나 

별거나 이혼의 와중에서는 에너지 

분배가 아주 다른 형태로 일어난

다. 정서적인 격변에 대처하기 위

해 85%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정서

적인 영역에 투입되면서 겨우 15%

의 에너지만이 나머지 세 영역의 

필요를 채워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에너지가 정서적인 영역에서 

모두 소진되어 버리면, 기어가 중

립에 놓였을 때 아무리 시동을 걸

어도 엔진이 헛도는 것 같은 상황

이 되어버린다. 중립기어 상태에서

는 아무 데도 갈 수 없을 뿐 아니라 

모터를 꺼버릴 수도 없다.” 

이혼 별거시 에너지 분배

한부모 가정의 한 엄마가 들려준 

이야기이다.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거나 돌

봐주고 나면 나 자신을 돌볼 에너

지가 전혀 남아 있지 않아요. 정서

적인 영역에 85%의 에너지를 전부 

사용해 버리는 거지요. 일어나기도 

싫고 외출하기도 싫고 움직이기조

차 싫어요.”

⁂ 정상적으로 회복되려면 얼마

나 걸릴까?

에너지가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

되려면 얼마나 걸릴까? 공식도 없

고 쉬운 답도 없지만 전문가인 H. 

노만 라이트에 의하면, 부부관계의 

심도, 함께한 시간의 길이 등등에 

따라 개인차가 있긴 하지만, 22년

간 일만 천 시간의 카운슬링 경험

을 통해 관찰한 바로는 이혼의 상

처를 극복하는 데 대체로 5년 정도

가 걸린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생

각되는 것보다 상당히 긴 시간이 

소요된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하

여 또 다른 상담심리학자인 밥 반

즈 박사의 견해를 들어보자.

“마라톤에서 26마일을 달리던 

사람이 개복수술을 했다고 칩시

다. 다시 마라톤을 하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마라토너가 개

복수술을 한 다음에 정상으로 회복

이 되려면 보통 4,5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혼은 정서적인 개복수술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회복을 위한 시간을 충분히 할애

하려하지 않고 회복에 대한 기대치

는 너무 높습니다. 하지만 너무 성

급하게 일어나려하고, 너무 빠르게 

바퀴를 돌리려하면 결국 같은 사이

클을 다시 반복하게 되기 마련입니

다. 그러면 4,5년 걸려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6,7년씩이나 지연되고 

맙니다. 그래서 나는 성급한 회복

을 기대하는 마음이야말로 이혼 다

음으로 저지르는 가장 큰 잘못이라

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신속한 

회복을 기대하기보다 여유를 갖고 

상담자를 찾거나 지원그룹에 참여

할 것을 권한다.
이메일: familykum@gmail.com             

 금정진 사모 (FBM 디렉터) 

이혼 후 정상적으로 회복되려면 얼마나 걸릴까?

 가정사역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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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품칼럼

분노의 사회, 배려의 성품으로 치유할 수 있다

이영숙 박사
(좋은나무성품학교 대표, 교육학박사)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과 다투거나 심지어 방화와 살인까지 범하

는 현상들이 급증하고 있다. 환경부 층간소음 이웃 사이센터에 따르

면 층간 소음 상담 건수가 2012년(7021건)에 비해 2013년(1만 5455

건)과 2014년(1만 6370건)에 급증하여 2년 새 두 배 이상 늘은 것으

로 나타났다. 층간 소음 문제뿐이 아니다 주차 문제 또한 이웃 사이

에 갈등 요인들 가운데 하나다. 좁은 골목길에서의 주차 문제로 갈

등을 겪다가 홧김에 흉기로 이웃을 살해하는가 하면 주차단속에 불

만을 품고 포크레인을 몰아 파출소를 부순 사례도 있다. 

이런 현상들의 밑바닥에는 서로 공감하지 못한 채 분노를 폭발해 

버리는 현대 사회의 문제점들이 복합적으로 뒤섞여 있다. 심리학자 

프랭크 미너스(Frank Minirth)박사는 “타인으로부터 무시당하거나 

무가치한 존재로 취급될 때 분노가 폭발한다”고 말한다. 자신의 가

치가 무시당하거나 자기 보전 욕구가 박탈당할 때 느끼는 감정이 분

노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작은 일에 쉽게 분노할까? 

여기에는 무엇보다 현대인들이 느끼는 불안감이 그 이면에 깔려 

있는데 가령 사회의 발전 속도에 비해 자신은 정체하고 있다는 박탈

감과 승자독식의 사회질서, 경제구조의 양극화로 인한 불안감등이

다. 양육강식의 사회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스트레스도 만만치 않

다. 이런 현대사회의 부정적 감정들이 축적되어 분노의 앙금을 형성

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축적된 분노가 특별한 사건과 만나 자극

을 받으면 걷잡을 수 없이 분출하게 된다. 분노가 폭발하는 과정에서 

놓쳐서는 안 될 것이 공감인지능력이다. 공감인지 능력(Empathy)

이란 “다른 사람의 기본적인 정서, 즉 고통과 기쁨, 아픔과 슬픔에 

공감하는 능력으로 동정이 아닌 타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정서적 충격을 감소시켜 주는 능력”이다. 즉 공감인지 능력이 낮으

면 타인에 고통에 무감각해지고 자신의 감정만 우선시함으로써 분

노를 노출하기가 쉬워진다. 

분노를 축적한 사회, 공감인지 능력의 부족 등 우리 사회를 분노

의 사회로 몰아가는 오늘의 현상을 바로 잡으려면 무엇보다 좋은 성

품의 회복, 특히 ‘배려의 성품’을 회복해야 한다. 

배려의 성품이란 ‘나와 다른 사람 그리고 환경에 대하여 사랑과 

관심을 갖고 잘 관찰하여 보살펴 주는 것’(좋은나무성품학교 정의)

이다. 진정한 배려는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배려하는 것’에서부

터 시작된다. 배려라는 한자의 의미는 ‘생각을 나눈다’는 것이다. 생

각을 나누려면 자신에게 ‘긍정적인 생각과 감정이 어느 정도 있어야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해소하고 긍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채울 수 

있다. 자기 배려가 있어야 타인도 배려할 수 있다. 

긍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채우려면 ‘기쁨의 성품’이 필요하다. “내

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즐거워하는 것”(좋은나무성품학교 정의)

이 기쁨이다. 기쁨의 성품으로 높은 자존감을 소유한 사람은 긍정

적인 자아상을 갖게 마련이고 자기 자신이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

도 소중하다는 ‘배려의 성품’을 갖게 된다. 공감인지 능력을 향상시

키는 것 도한 중요하다. 상대방의 생각, 감정, 행동에 더 많은 관심

을 가질수록 상대방을 배려하게 되는데 다음 세 가지 훈련을 통해 

그 능력을 배울 수 있다. 상대방의 말에 경청하기, 상대방의 말투나 

표정을 보고 다른 사람의 감정에 반응하는 감수성 강화하기, 상대방

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훈련하기 등이 그것이다. 다른 사람의 언

행뿐 아니라 숨겨진 생각과 감정에 귀기울이다보면 공감인지 능력

이 향상된다. 

‘다른 사람 배려하다가 나만 손해 본다’라는 의식이 팽배한 시대

다. 분노를 일으키는 사회, 경제적 불평등, 제도적 모순 등이 해결

돼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적 차원에서 분

노를 조절하고 관리하려는 노력이 동시에 필요하다. 한 사람의 성

품이 먼저 변화되는 것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첫 걸음이자 가장 빠

른 지름길이다. 

   

기도는 재물을 얻는 기술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 얻는 

능을 주셨다(신8:17-18). 비굴하

게 구걸하지 말고, 힘써서 일해야 

하며 이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 만

물의 조성자요, 소유주이시며 금

도 은도 내 것이라고 하신 분이 정

말로 아버지라고 믿어진다면 왜 

거지처럼 구걸하는가? 하나님 앞

에 구할 때 구걸하러 온 자처럼 비

굴하게 주저하지 말고 당당하게 

아버지의 이름을 걸고 구하라. 

주님이 말씀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

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

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

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

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

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

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요14:12-14, 마

7:7).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

고 당당하게 기도하자.

기도의 중요함을 안다면 기도

를 위해서 많은 시간이 투자되는 

것을 아까워하지 말라. 기도는 그 

자체가 생산이다. 기독교인들이 

기도하는 것을 보고 어떤 사람들

은 시간을 허비한다고 한다. 그래

서 그들은 그 시간에 장사나 하든

지, 공부나 더 하라고 한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일을 대신하시고 계심을 알

아야 한다(마7:7). 결국 기도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생산적인 일이

라는 말이다.

1986년도라고 기억한다. 나는 

하나님 앞에 “제게 1억원을 주시

면 그중에서 1천만원을 따로 떼어 

시골에다 교회를 짓겠습니다”라

고 기도를 드렸다. 사실 우리 교회

는 많은 교인은 모이지 않았지만 

다른 교회들보다 그런대로 형편

이 잘 돌아갔고, 또 그렇게 돈도 필

요 없었던 때였다. 그런데 단에 앉

아 기도를 시작하니 내 입에서 그

런 기도가 나왔다. 그리고 그 기도

를 드리고 나서 1주일 정도가 지나

서 어떤 집사님이 1억을 가지고 왔

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약속대로 시골에 40

평 정도의 예배당을 지으려고 알

아보니 약 4천만원이 든다고 했다. 

교회를 짓기 위해 사람을 찾고 또 

그곳에서 시무할 교역자를 찾아보

니 당시 시골로 내려갈 교역자가 

없었다. 하는 수 없이 우리는 부산

에 개척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

가 바로 샬롬교회다.

나는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재

미라고 생각한다. 기도는 돈 버는 

기술이다.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해

서 1주일 만에 1억원을 가져오겠

는가? 기도하라. 여기저기 다니면

서 구걸하지 말고, 얄팍한 잔머리 

굴려 무엇이 부족하니 좀 도와달

라고 계좌번호 보내지 말고 기도

부터 하라.

부끄럽게 무엇을 얻으러 온 것

처럼 주저주저 하지 말고 떳떳하

게 부자이시니 우리 아버지께 당

당하게 달라고 구하라. 주님은 말

씀하셨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

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

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

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

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

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마

7:7-11).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

라. 정말로 기도는 돈 버는 기술이

다. 기도는 마치 하나님이 싸인하

신 백지수표와 같고, 거대한 하늘

의 보물창고를 여는 열쇠와 같다. 

기도는 기도자체가 생산이요 실적

이다. 이것을 알면 기도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을 절대로 아까워하지 

않을 것이다. 기도에 투자하라. 그

것이 좋은 것을 얻는 지름길이다.

기도는 살리는 기술이요, 고치

는 기술이다

마가복음 16:17-18에 보면 “믿

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

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

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

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찌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

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

라”고 했다. 이 말씀대로 나는 기

도가 병을 고치는 최고의 기술이

라고 믿는다. 세상에 의사가 많지

만 의사가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

다. 의사는 치료하는 것뿐이고 병

은 하나님이 고치신다. 가만 보라. 

의사도 자기 병을 못 고친다.

1995년도의 일이다. 우리 교회

에 이을자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

는데 이 분이 부족한 종을 위해 기

도를 드리니 하나님께서 “내 종의 

몸이 낡을 대로 낡아 너무 약하니 

보약을 지어주라”고 하시더란다. 

그 말을 들은 이 집사님이 내게 찾

아와 한의원으로 가자고 했다. 그

러나 나는 주님을 만난 후 20여년 

동안 아무리 아파도 약을 입을 대

지 않고 기도로 해결하고 살아왔

기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머뭇

거렸다. 그러나 기도하는 집사에

게 주님의 명령이요, 그냥 병을 고

치는 약이 아니고 보약이라고 하

니 한번 가보자 싶어 한의원으로 

향했다.

부산 영도에 있는 00한의원으로 

갔는데 얼마나 유명한 한의원인지 

오전 9시 도착했는데 오후 2시30

분에야 내 차례가 되어 진찰을 받

았다. 그 한의원 원장이라는 분이 

나를 진맥하고 나서 “지금 체내에 

있는 장기가 다 낡아서 보약을 쓸 

수가 없습니다”라고 했다. 그 당시 

내 자신도 그 말에 수긍할 만 했다. 

거의 2년마다 한번씩 40일 금식기

도를 하고 제대로 먹은 것이 없으

니 그럴 만도 하다고 생각했다.

그때만이 아니라 과거에도 나와 

안면이 있는 한의원 하시는 장로

님이 내 손목을 잡아보시고는 “머

리가 댕기지 않느냐, 어디가 어떻

지 않느냐?”고 물었던 적이 있다. 

그 장로님은 “이렇게 몸을 혹사하

면 오래 못산다”고까지 했다. 그러

나 나는 어디 불편한 데가 없으므

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런 그 00한의원 원장의 말씀이 

기가 차다. “이대로 가면 3개월을 

못 넘기십니다” 나는 참으로 어이

가 없었다. 내가 그분 앞에서 웃어

버렸더니 보약 대신 병을 고치는 

약이라고 한약을 지어주었다. 나

를 그렇게 진단하고 약을 지어주

었던 그 한의원장은 그렇게 진단

한 5개월 만에 숨을 거두었다고 들

었다. 그러나 나는 지금까지 이렇

게 건강하게 살아있다.

기도는 죽을 자도 살린다

기도는 죽을 사람도 살린다. 성

경에 보면 죽은 과부의 아들이 살

아났고(왕상17:21), 히스기야왕

은 죽을 병이 들어 죽을 준비를 

하라는 통보를 받고 침상을 적시

며 눈물로 통회자복하며 기도하

자 15년이나 더 살게 하셨다(왕하

20:1-7).

1976년도의 일이다. 지금은 우

리 교회 권사가 된 고양금 성도

가 찾아와 고향 사람이 신부전증

과 합병증으로 사형선고를 받고 3

년간 죽을 날짜만 기다린다며 가

서 고쳐달라고 했다. 고양금 성도

의 아들이 아파 기도하여 낫게 된 

일이 있었으므로 목사가 기도하면 

못 고칠 병이 없는 줄로 생각한 것 

같았다.  

이야기인즉 이 사람은 고깃배 

선장으로 돈을 많이 벌어 이제는 

행복하게 살만해졌는데, 갑자기 

신부전증과 합병증으로 사형선고

를 받고 3년 동안 죽을 날만 기다

리게 되었다고 한다. 찾아가 만났

더니 눕지도 못하고 바로 앉지도 

못하여 이불 두 채를 앞에 놓고 앉

아 앞으로 기대어 생활하고 있었

다. 키도 큰데 몸이 부어올라 기름

통처럼 되어 있었다. 그 당시 이 사

람이 살고 있는 집은 13평짜리 아

파트 전세였다. 내 생각에 모두 합

쳐 팔아 봐도 그 당시 시세로 60

만원 될까 말까 해보였다. 그런데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하나님께

서 당신 병을 고쳐서 살려주시면 

당신 재산을 다 팔아 하나님께 바

치겠느냐”고 말하고 있었다. 그런

데 그 사람은 화급한 심정에 “그렇

게 하겠다”고 대답했다. 나는 기름

통처럼 부어올라 움직이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했

다. 그러자 그 사람은 희미하게 바

래진 눈빛으로 나를 흘려보았다. 

아마 당신 같으면 이 형편에 무릎

을 꿇겠냐는 뜻인 것 같았다. 그래

도 나는 무릎을 꿇으라고 했다. 꿇

여 앉혀놓고 나는 “나사렛 예수 이

름으로 명하노니 깨끗이 고침 받

을지어다”라고 3번 물리치고 예수

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끝냈다.

그때의 기도로 그 사람은 고침

을 받았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안수집사로 봉사하시다가 1999년

도에 소천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죽을 자도 살리는 능력을 갖고 있

음을 믿고 기도해야 한다. 그 기도

가 죽을 사람을 살린다.

윤병이 목사
(부산반여제일교회 담임)

기도 그 자체가 생산, 거대한 하늘의 보물창고 여는 열쇠와 같아

기도는 죽을 자도 살리고 고치는 기술...능력 있음 믿고 기도해야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10)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기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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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한인교회협의회(회장 이

병준 목사) 제29회 정기총회가 지

난 21일 오후 7시 임마누엘성결교

회(담임 박찬순 목사)에서 열려 신

임 회장에 부회장 이의철 목사(뉴

저지은혜제일교회), 목사 부회장에 

안명훈 목사(아콜라연합감리교회), 

평신도 부회장에 윤석래 장로(뉴저

지연합장로교회)를 각각 선출했다.

뉴저지교협은 총회현장에서 후

보를 추천해 투표하는데, 회장은 관

례에 따라 부회장 이의철 목사가 추

천돼 만장일치로 당선됐으며, 부회

장은 안명훈 목사가 단독 추천돼 박

수로 당선됐다. 안명훈 목사는 부회

장을 한 경험이 있으며, 개인사정상 

연이어 회장이 되지 못한 바 있다.

신임 회장으로 선출된 이의철 목

사는 미주성결교회 총회장을 역임

했으며, 현재 뉴저지은혜제일교회 

담임목사와 미주성결신학대학교 

총장으로 사역하고 있다. 

이 목사는 취임사를 통해 지난 1

년 동안 뉴저지 교계 현장에 있으

면서 느낀 점을 전하며, 뉴저지 교

협이 몇 사람에 의해 움직이는 기

관이 아니라 회원 교회들의 협력과 

참여와 도움이 꼭 필요하다고 호소

했다. 그래서 29회기의 표어를 “다 

함께 참여하는 교협, 소통하는 교

협”으로 정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

나 의견에 귀를 기울이며, 지난 사

업을 계승하고 보완하겠다고 말했

다. 또 연합해서 지역복음화와 이단

침투를 배격하는 일에 앞장서겠다

고 말했다.

1부 예배는 이춘기 목사 사회로, 

기도 윤석래 장로, 성경봉독 육민호 

목사, 설교 이의철 목사(“저희가 믿

음을 보시고”, 막2:1-5), 축도 김정

문 목사(증경회장)의 순으로 진행

됐다. 

한편 예배에 앞서 장학금과 기독

방송사 후원금 전달 그리고 기독청

년들의 미니 콘서트가 진행됐다.

2부 회의는 이병준 회장의 사회

로 진행됐다. 이병준 회장은 신입회

원 인준은 단지 회칙에 따라 2명이 

추천한다고 받을 것이 아니라 좀 더 

신중을 기해 조사한 후 받아야 한다

고 부탁했다. 28회기는 신년하례예

배, 부활절 새벽연합예배, 호산나대

회 등 행사가 끝날 때마다 그 수익

금으로 사회단체와 교계단체 및 교

회에 후원금을 전달했다. 

28회기 수입은 120,869달러, 지

출 116,727달러로 보고됐다. 지출 

내역을 보면 네팔 이재민 구호에 

35,524달러, 단체 후원과 장학금에 

21,000달러 등 56,623달러를 선교

와 구제를 위해 사용했다.

임원선거와 신구임원 교체 후 안

건처리가 진행됐다. 회원들은 △각 

교파의 이름을 정확히 사용하자 △

정기총회를 낮에 하자 △임원들을 

신임 회장단에서 선출해 총회에서 

인준 받게 돼있는 회칙이 현실성

이 없어 삭제하자는 의견 등을 제

시했다.
<정리: 유원정 기자>

남가주한인교회음악협회(회장 

서병호 장로)가 주최한 제34회 남

가주 찬양합창제가 남가주주님의

교회(담임 한의준 목사)에서 20일 

오후 7시 성황리에 열렸다. 

서병호 회장은 “올해 합창제는 수

준 높은 합창제가 된 것 같다. 앞으

로 교회음악협회가 좋은 프로그램

으로 남가주의 많은 교회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

혔다. 

엄미나 미주복음방송 아나운서의 

사회로 시작된 찬양제는 서병호 회

장의 인사말과 한의준 목사가 기도

했으며, 남가주샬롬교회(담임 김준

식 목사, 지휘 곽종섭), 생수의강선

교교회(담임 안동주 목사, 지휘 전

요셉), 남가주주님의교회(담임 한의

준 목사, 지휘 이선경), 감사한인교

회(담임 김영길 목사, 지휘 김명옥), 

남가주사랑의교회(담임 노창수 목

사, 지휘 조성환), 선한목자교회(담

임 고태형 목사, 지휘 김원재), 글로

발선교교회(담임 김지성 목사, 지

휘 강만석), 주님세운교회(담임 박

성규 목사, 지휘 서병호) 등 8개 교

회와 LA컨템퍼러리워십콰이어(지

휘 랜디김)가 출연해 은혜롭고 수

준 높은 찬양을 선보였다. 

또한 제 2회 남가주 어린이 찬양

대회 초등부 1등 수상자 시각장애

아동 조수아우(솔리드리틀 싱어즈)

와 소프라노 최정원 자매가 특송을 

불러 찬양합창제를 빛냈다. 

이날 찬양제는 박성규 목사의 축

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PCA(미국장로교)한인총회 서남

노회(노회장 조남 목사) 제 65회 정

기노회가 지난 15일 오전 11시 동

부사랑의교회(담임 박승규 목사)에

서 열렸다. 

이번 노회는 서남노회 내 치리 장

로들의 친교 모임 허락 청원건과 서

남노회 목사, 강도사 고시자에 대

한 신원조회 청원권, 한길교회, 동

부사랑의교회의 목사, 강도사, 장로

고시 청원건, 그리고 홀리원장로교

회 PCA 한인서남노회 가입청원건 

등을 다루었다. 

또한 노회내 목회자 은퇴연금제

도 도입을 위한 아메리츠보험 설명

회를 갖기도 했다.

<박준호 기자>

오픈청지기재단(이사장 김옥희)

이 주최한 ‘비영리단체 박람회: 나

눔은 사랑’ 행사가 19일 오전 10시 

굿사마리탄병원에서 성황리에 열

렸다. 

600여명이 행사장을 찾은 가운

데 열린 박람회는 영 김 캘리포니

아주 하원의원과 최홍주 목사(에브

리데이교회)의 특별 강연이 진행됐

고 ‘God’s Image’의 워십 공연이 이

어졌다. 

정오부터는 장애인, 가정상담, 커

뮤니티 교육과 정보, 빈민구제 그리

고 해외활동 등 5개 카테고리에 포

함되는 한인 비영리단체 20개의 단

체 박람회가 진행됐다. 남가주밀알

선교단과 한미가정상담소, 국제기

아대책, 민족학교, 굿네이버스, 컴패

션, 울타리선교회 등 비영리 단체들

은 각각 그동안의 활동과 운영 프로

그램 등을 소개하고 단체들 간 네트

워크를 형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울타리선교회 나주옥 목사는 “이

번행사에 참여해 울타리선교회를 

알리고 어떤 사역을 해왔는지를 알

릴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민김 오픈뱅크 행장은 “한인커뮤

니티에 최초열린 비영리단체 박람

회에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사랑과 

나눔의 현장에서 비영리단체를 격

려해주시고 참여해주셔서 감사하

다. 앞으로 이 행사 가 지속적으로 

열려 커뮤니티를 위해 봉사하고 헌

신하시는 단체들을 후원하고 격려

하는 일이 계속되기를 바란다”고 소

감을 밝혔다.
<박준호 기자>

<2면에서 계속>

하버드 대학의 저명한 사회

심리학자 다니엘 웨그너(Dan-

iel M. Wegner)의 ‘사고억압이

론’(Thought Suppression Theory)

이 있다. 어떠한 생각이나 사고를 억

누를수록 그 생각에 사로잡혀 오히

려 의식화가 된다고 하는 것을 ‘하

얀 곰 생각’ 실험을 통해 입증한다. 

하얀 곰을 생각지 말아야 한다는 생

각을 가진 그룹이 더욱 하얀 곰에 

집착하게 되더라는 실험결과이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특정한 대안

을 떠올리도록 생각을 우회시키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이것을 ‘초점전환(Focused 

Distraction)’이라고 부른다. 

이제 우리는 음란한 사회 환경에

서 벗어나 거룩한 하나님의 몸으로

서의 초점 전환이 필요하다. 사도바

울은 음란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

여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

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

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

께 영광을 돌리라”(고전6:18-20)고 

권한다. 음행의 생각을 피하고 그리

스도와 그의 영광으로의 초점을 속

히 전환하라는 것이다. 아무리 은밀

한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러나

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 일정기

간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

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 하나님

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시기에 

스스로 속이지 말아야 한다. 

더불어 우리 모두는 누구나 예외 

없이 쉽게 깨어지는 질그릇들임(고

후4:7)을 먼저 인식하자. 매 순간 순

간 드러난 죄인과 드러나지 않은 죄

인이 있을 뿐이다. 나 역시도 유약

한 “죄인 중의 괴수”(딤전1:15)이

기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전

15:31)고백하며 내 안의 은밀한 죄

와 싸우되 피흘리기까지 싸우자. 내 

힘이 아닌 오직 주의 은혜의 수단인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임하

시는 거룩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내 

안을 정결케 하자. 은밀한 미혹의 

눈길을 피해 내 안에 보배되신 거룩

하신 그리스도를 향하여 날마다 초

점을 전환하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싸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

니하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

타날 것이리라(고후4:7-10). 

뉴저지교협 정기총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앞줄 오른쪽

에서 네 번째가 신임회장 이의철 목사, 세 번째가 부회장 안명훈 목사.

남가주한인교회음악협회 주최 제34회 남가주 찬양합창제에서 참가자들

이 함께 찬양하고 있다

오픈 청지기재단 주최 비영리단체 박람회가 성황리에 열렸다

뉴저지교협 제29회 정기총회, “다 함께 참여하는 교협...”

남가주교회음악협 주최 제34회 남가주 찬양합창제 성황

PCA 서남노회 제 65회 정기노회

오픈 청지기재단 주최 비영리단체 박람회 성황

새 회장 이의철 목사, 부회장 안명훈 목사 

수준 높은 찬양...9개 팀 참여  

치리장로 친교모임 청원 등 논의

‘Love of Sharing’ 주제...20개 단체 참여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총

회장 김영수 목사) 로스앤젤레스노

회(노회장 김현인 목사) 김홍철 목

사 안수식이 20일 오후 3시 30분 남

가주든든한교회에서 있었다. 

노회장 김현인 목사의 인도로 시

작된 안수식은 이진도 장로 기도, 

설교 차병학 목사, 권면 김성일 목

사, 축사 이병희 목사, 축도 차병학 

목사로 진행됐다. 

이날 말씀을 전한 차병학 목사는 

여호수아 1장1-9절의 말씀을 통해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는 말씀

을 전했다. 

차 목사는 “여호수아를 부르신 하

나님의 목적이 있었다. 여호수아는 

영적 안목이 있어 주님의 음성을 듣

고 순종할 때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었다. 김홍철 목사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

리며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안수식을 갖고 노회장 서약

과 안수기도가 있었으며 노회장 김

현인 목사가 새롭게 세워진 김홍철 

목사에게 성의 착의식과 안수패를 

증정했다. 

권면을 맡은 김성일 목사는 “만세

전에 택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섰

다.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강단에

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목사가 

되라”고 권면했으며, 이병희 목사는 

“오늘 이 시간의 감격과 기쁨의 심

정을 끝까지 간직하고 복음 전파에 

전력하라”며 축하의 말을 전했다. 

한편 안수식을 마치고 단에 오른 

김홍철 목사는 “내가 모든 걸 결정

하고 미국을 오고 신학을 하고 살아

온 줄 알았는데 뒤돌아보니 모든 것

이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이끌어 오

셨다. 앞으로도 신실한 사역자로 열

정을 품고 섬김을 다하는 목회자가 

되겠다”고 답사의 말을 전했다. 

이날 최금순, 강미향 여성 뚜엣과 

남가주든든한교회 EM 청년들의 특

별 찬양이 있었으며 차병학 목사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이날 안수를 받은 김홍철 목사는 

남가주든든한교회 부목사로 사역

하게 되며 김성예 사모와 슬하에 다

현, 하람 두 남매를 두고 있다. 
<이성자 기자>

안수식에서 김홍철 목사가 노회 목사들의 안수 기도를 받고 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목사가 되라’

KAPC 로스앤젤레스노회 김홍철 목사 안수식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총회장 김영수 목사) 로스앤젤레스

노회(노회장 김현인 목사) 제 25회 

정기노회가 15일 오전 10시 남가주

든든한교회(담임 김현인 목사)에서 

열렸다. 

조정기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1

부 개회예배는 채의탁 목사 기도에 

이어 김현인 목사가 설교했다. 

김 목사는 “함께 하는 자”(빌

2:25-27)란 제목으로 “함께 하는 

자란 예수님의 피로 형제가 된 자들

이며 주님을 위한 군사가 되고 주님

의 사명을 받은 자이다. 노회의 모

든 회원들은 이렇게 함께 하는 자임

을 재확인하며 주어진 사명을 잘 감

당하자”고 말씀을 전했다. 

이어 김현인 목사의 집례로 성찬

식이 있은 후 차병학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2부 회무처리에 들어간 노회는 

남가주든든한교회 김홍철 전도사

의 목사고시 합격 허락과 박대원 목

사 이명과 교회가입, 양인수 목사의 

가입을 허락했고 세 가지 총회 수의

안 중 △한글개역개정으로 예배모

범수정안 찬성 △목사 장로 시무 70

세 정년 헌의안 반대 △교회, 노회, 

총회 재산에 관한 수정안 수의는 찬

성 결의했다. 

또한 그동안 논의돼왔던 동문교

회 건은 김상호 목사를 담임목사 직

위 사직케 하기로 결의하고 임시당

회장에 차병학 목사, 수습위원회(조

명철 목사 외 박대원, 김성일 목사)

를 파송해 동문교회 설교를 하도록 

결의했다.
<이성자 기자> 

KAPC 로스앤젤레스노회 정기노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했다. 

KAPC 로스앤젤레스노회 제25회 정기노회  

총회수의안 중 2개 통과...70세 정년 반대

힐림캠프기도원 창립 1주년 기

념예배 및 주님의제자교회 임직식

이 20일 열렸다. 

이날 예배는 이선자 목사가 ‘감

사와 충성’(딤전1:12-14)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으며 공영식 목사

가 축사, 그리고 명영관 집사가 특

송을, 이주석 목사가 축도했다. 

한편 임직식에서는 명오주 집사

와 박영희 집사가 권사임직을 받

았다.

<박준호 기자>힐림캠프기도원 창립 1주년 및 주님의제자교회 임직식에서 관계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힐림캠프기도원 창립1주년 및 주님의제자교회 임직식

시론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 

부설 퀸즈성인대학이 지난 22일 개

강예배를 드리고 2015년 가을학기 

수업에 들어갔다.

퀸즈성인대학은 12월 1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전 9시40분부터 오

후 1시까지 수업을 받으며 점심식

사도 제공한다. 학사일정은 먼저 경

건예배를 드리고 건강체조, 수지침 

강좌, 스마트폰, 컴퓨터반, 생활중

국어, 생활영어, 뜨게 교실, 미술반 

등이 진행된다. 

또 10월 20일에는 단풍관광 야유

회도 가며, 추수감사절 주간에는 휴

강한다. 

개강예배는 김용생 장로 사회로 

기도 허경화 장로, 말씀 김성국 목

사, 독주 김기호 장로, 광고 이양미 

전도사, 축도 김성국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김성국 목사는 “잘되고 경건하기

를”(요삼1:2)이라는 제목의 말씀에

서 “나이가 들어도 건강하고 범사

에 잘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여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한다”며, 나이들어서도 강건하게 

살았던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생활

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예배 후에는 새학기 학사일

정과 교수들이 소개됐으며 학생들

은 과목들을 등록했다.
<유원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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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교계 게시판

퀸즈장로교회 건축바자회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가 10월 3일(토) 오전 8시부터 오

후 7시30분까지 새성전을 위한 건축바자회를 갖는다. 10년이 넘도록 

봄 가을로 열렸던 선교 바자회가 이번 가을에는 다민족을 위한 새성

전 건축을 앞두고 건축바자회로 계획됐다. 바자 품목은 예년과 같이 

음식물과 의류, 생필품, 선물용품 등이다. 

▲문의: (718)886-4040

아펜젤러 선교 130주년 기념대회
아펜젤러 선교 130주년 기념대회로 아펜젤러 선교 130주년 기념예

배 및 포럼이 열린다. △축하예배는 10월 4일(주) 오후 5시 뉴욕 후러

싱제일교회(담임 김정호 목사)에서 김홍기 목사(전 감리교 신학대학 

총장)가 설교하며 감리교연합성가대와 뉴욕장로성가단이 특송한다. 

△목회자 신학생 포럼은 “웨슬리의 신학적 조명에서 본 아펜젤러의 

생애와 사상, 그리고 우리의 과제”라는 주제로 10월 5일(월) 오전 10

시 30분 뉴저지 아펜젤러기념 내리연합감리교회(담임 이성일 목사)

에서 열린다. 강사는 김홍기 교수(한국교회사연구원 부원장), 박대성 

목사(베다니연합감리교회, MD). 이 행사는 뉴욕, 뉴저지 한인연합감

리교회(KUMC) 연합회와 뉴욕, 뉴저지 기독교대한감리회(KMC) 지방

회가 주관한다.

▲문의: (201)952-6365, (631)292-2529 

뉴욕권사선교합창단 제14회 정기연주회
뉴욕권사선교합창단(단장 이은숙, 지휘 양재원) 제14회 정기연주회

가 10월 4일(주) 오후 6시 뉴욕효신장로교회(담임 문석호 목사)에서 

열린다. 이번 연주회는 “은혜”라는 주제로 “불우이웃 돕기 및 선교기

금모금 음악회”로 개최한다.

▲문의: (917)658-3181

‘오픈 커뮤니티 한국 문화와 음식 페스티벌’
뉴욕 롱아일랜드 헴스테드에 위치한 참사랑교회(담임 은희곤 목

사)가 주최하는 제 6회 ‘오픈 커뮤니티 한국 문화와 음식 페스티벌’

이 10월 4일(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개최된다. “감사, 감사, 또 감

사! We go together”이라는 주제로 6.25 참전용사 가족들과 한국어

린이 입양가족, 헴스테드 시장과 시의원, 지역 관공서 직원들과 주민

들을 초청한다. 

▲문의: (516)485- 2102

     

사역자 청빙 
뉴저지 필그림교회(담임 양춘길 목사)가 유치부(파트/하프타임)와 

영어고등부(하프타임) 사역자 2명을 청빙한다. 자격은 1)M.DIV 과정

중이나 졸업한 자 2)취업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로 제출서류는 1)이

력서 및 경력증명서 2)최종 학력 증명서 3)자기소개서 4)추천서가 필

요하다. 서류마감은 9월 27일(주)까지 이메일(office@pilgrimchurch.

org)이나 우편(Pilgrim Church 인사위원회/18 Essex Rd., Paramus, 

NJ 07652)로 보내면 된다.

▲문의: (201)843-2222

뉴욕동원장로교회 청년부 찬양집회
뉴욕동원장로교회(담임 박희근 목사) 청년부 찬양집회가 10월 3일

(토) 저녁 7시 “택한 나의 종아”(Whom I have chosen, 사41:8-10)라

는 주제로 동 교회당에서 열린다. 

▲문의: (718)321-9199

체리힐장로교회 부흥사경회 
체리힐장로교회(담임 전동진 목사)가 교회설립 35주년을 맞아 9월 

24일(목)부터 9월 27일(주)까지 기념부흥사경회를 갖는다. 강사는 고

무송 목사(전 기독공보사장). 시간은 저녁 8시, 새벽 6시, 주일 낮

▲문의: (856)354-9960 

[정정] 본지 제1551호(9월 19일자) 10면(동부소식) 탑 기사 

KAPC 뉴욕노회 제 77회 정기노회의 제목 “총회 전달 안건 3개 모

두 거부”는 “총회 전달 안건 3개 차후 논의” 의 오타였으므로 정정

합니다.

뉴욕한인교회협의회(회장 이재

덕 목사)은 21일 제 42회기 정부회

장 선거 등록 결과를 발표했다.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병홍 

목사)는 지난 18일 후보등록 마감

을 마친 교협은 21일 입후보한 5명 

중 4명을 최종후보로 발표했다.

회장후보로 현 부회장 이종명 목

사(뉴욕강성장로교회 담임), 부회

장 후보 이만호 목사(뉴욕순복음안

디옥교회 담임)와 김홍석 목사(뉴

욕늘기쁜교회 담임)(나이순), 평신

도 부회장 후보에는 현재 이사장인 

이상호 집사(뉴욕성결교회 시무)가 

최종 후보로 등록했다. 

부회장 후보에는 김전 목사(뉴욕

대한교회 담임)가 후보등록을 했으

나 교협 헌법 11조 부회장 입후보

자의 자격 4항, ‘본회의 임원 또는 

실행위원을 역임한 자로 한다’에 

걸려 후보 자격을 상실했다. 김전 

목사는 뉴욕교협의 임원 및 실행위

원을 한 적이 없다.

감사는 후보 등록자가 없어 10월 

2일까지 추가 등록을 받기로 했다. 

선관위원장 이병홍 목사는 후보

들의 공정한 선거운동을 당부하며 

금권선고 및 유언비어 배포 등 불

법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관

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욕교협 제42회 정기총회는 10

월 26일(월) 오전 10시 퀸즈한인교

회(담임 이규섭 목사)에서 열린다.
<유원정 기자>

뉴욕교협 제42회기 정부회장 후보 발표
회장 이종명 목사, 부회장 이만호, 김홍석 목사 

왼쪽부터 회장후보 이종명 목사, 부회장 후보 이만호 목사, 김홍석 목사,  

평신도 부회장후보 이상호 집사

KAPC 가든노회 제77회 정기노회를 마치고 기념촬영 했다.

미 남침례회 뉴욕한인 지방회를 마치고 기념촬영 했다.

뉴저지성도교회에서 열린 옹기장이 초청 찬양집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찬양하고 있다.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가든노회(노회장 이원호 목사) 제 

77회 정기노회가 지난 15일 뉴저지

개혁장로교회(담임 박형기 목사)에

서 열렸다.

1부 개회예배는 이원호 목사 인

도로, 기도 이종식 목사, 성경봉독 

김지희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노회장 이원호 목사는 마태복음 

5:14-16을 본문으로 “너희는 세상

의 빛”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

영적으로 어두워가는 이 시대에 주

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너

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셨다. 이 말

씀은 첫째, 너희는 선하고 의롭고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으로 들어야 한다. 둘째, 우리

는 누리고 얻고 사는 자의 삶이 아

니라 베풀고 섬기며 나누고 희생하

는 자의 삶이어야 한다. 셋째, 주님

의 말씀을 지켜 행하려는 자세가 중

요하다. 우리는 세상을 살리는 빛의 

사명자란 사실을 잊지 알고 언제 어

디서나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삶

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를 바란다”고 말했다.

2부 회무처리에는 뉴욕제일장로

교회 당회장 조성훈 목사로부터 장

로 2명 증택, 뉴저지개혁장로교회 

당회장 박형기 목사로부터 조문선 

목사 원로목사 추대, 뉴저지성도교

회 당회장 허상회 목사로부터 장로 

2명 증택, 총회 재정협조(노회분담

금) 등을 결의했다. 

특히 노회원 중 박덕준 목사가 

지난 5월 웨스터민스터신학교에서 

15년 만에 Ph.D 학위를 받았다는 

소개와 함께 축하의 시간, 노회장의 

감사기도가 있었다. 

가든노회는 17명의 회원이 소속

돼 있으며 이날 12명이 참석한 가

운데 진행됐다. 
<기사제공: 가든노회>

미남침례회 뉴욕한인지방회 제

32회 정기총회가 지난 15일 오전 

10시 에벤에셀선교교회(공동담임 

최창섭, 이재홍 목사)에서 열려 신

임 회장에 신석환 목사(부활의새빛

교회 담임), 부회장에 박진하 목사(

퀸즈침례교회 담임)가 선출됐다.

이번에 새로 선출된 회장과 부회

장 모두 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신임회장 신석환 목사는 “마지막 

봉사의 기회를 주신 것으로 알고 지

방회의 발전과 소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1부 경건회는 부회장 이재홍 목

사 인도로, 기도 노기송 목사, 설교 

김영환 목사, 광고 총무 이선일 목

사, 헌금기도 및 축도 박마이클 목

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김영환 목사(뉴욕효성교회 담임)

는 야고보서 5:11-17을 본문으로 

“목회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인

내”라며 “인내의 열매를 맺기 위해 

1)살아계신 하나님과 다시 오실 주

님을 바로 알아야 하며 2)노아나 욥

같은 인내의 열매를 맺은 신앙의 선

진들을 기억해야 하며 3)오래 참음

으로 받을 복을 생각할 때 인내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진 회무는 회장 김재용 목사

의 인도로 진행됐다. 총무보고를 통

해 이선일 목사는 지난 1년간의 회

기 사업인 △뉴욕과 뉴저지 지방회 

연합 송년모임 △투병중인 김두화 

목사에게 격려금 2천달러 전달 △

뉴욕과 뉴저지 지방회 야외모임 등

의 사업을 보고했다. 

선교부 보고를 통해 박진하 목사

는 4천 달러 개척교회 지원 등을 보

고했다.

교육부는 8월 10일부터 3일간 왓

킷슨 글렌 하버 호텔에서 진행된 

연합 목회자 가족 수양회에 84명이 

참가한 가운데 휴식과 강의를 내용

으로 진행됐다고 보고했다. 

청소년분과 노기송 목사는 찰렌

지 2015 청소년 연합수련회가 6월 

28일부터 4일간 파인힐 수양관에

서 12개 교회 114명이 참가한 가운

데 사무엘박 목사를 강사로 열렸다

고 보고했다.

임원선거후 임원교체가 진행됐

으며, 신안건 토의를 통해 다시 뉴

욕에 돌아와 해돋는교회를 시무하

는 송상철 목사의 회원가입 절차를 

밟았다. 지방회와 새로운 임원진을 

위해 기도한 후, 노기송 목사의 기

도와 축도로 순서를 마친후 에벤에

셀선교교회 성도들이 정성껏 준비

한 오찬을 하며 친교를 나눴다.
<정리: 유원정 기자>

뉴저지 성도교회(담임 허상회 목

사)가 설립 19주년을 맞아 지난 16

일 저녁, 찬양선교단 ‘옹기장이’를 

초청, 찬양집회를 가졌다. 

집회는 허상회 목사 기도 후 김성

준 목사가 말씀과 간증을 전했으며 

미국과 한국, 교회부흥을 위해 통성

기도하는 시간도 가졌다. 

찬양팀(팀장 한아름)은 소프라노 

한아름 홍지혜, 앨토 국한나, 베이

스 김성준, 테너 김남웅 김보현과 

엔지니어로 노을이 참여했다. 

허상회 목사는 찬양팀을 소개하

며 “사랑과 회복의 시간이었다”고 

격려했다. 

<기사제공: 뉴저지성도교회>

KAPC 가든노회 제 77회 정기노회

미남침례회 뉴욕한인지방회 제32회 정기총회 

“너희는 세상의 빛“...선한 영향력을 행하라

신임회장 신석환 목사, 부회장 박진하 목사

뉴저지성도교회‘옹기장이’초청 찬양집회

퀸즈성인대학 개강예배에서 김성국 목사가 설교하고 있다.

퀸즈성인대학이 2015년 가을학기 개강예배

“나이 들어도 잘되고 경건하기를”



분단 70주년 LA통곡기도대회가 

오는 10월 4일(주) 오후 4시 주님의

영광교회(담임 신승훈 목사)에서 

개최된다. 그날까지 선교연합

(UTD-KCC 공동대표: 박희민 목

사, 이원상 목사, 송정명 목사, 김인

식 목사, 손인식 목사)은 22일(화) 

오전 11시 한인타운 내 용수산 식

당에서 오는 10월4일 LA통곡기도

대회를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송정명 목사는 “LA는 10년전 미

국에서 북한 인권법을 통과시킨 통

곡기도의 발상지이며 기도의 능력

을 체험한 남가주의 성도들에게 다

시 한 번 역사를 만드는 시간이 될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긍휼 기다

리는 마음에서 통곡기도회 하게 됐

다”고 말했다. 

김인식 목사는 “11년전 통곡기도

대회하면서 통일의 소망을 가지고 

통곡기도회를 진행해왔다”고 언급

하고 “어느 때보다 통일에 대한 기

대감 높고 가까워짐을 느끼게 된다. 

올해는 분단 70년 맞이하는 해이니

만큼 어느 때보다 의미 있는 중요한 

기도회 될 것”이라 말했다. 

이번 통곡기도회는 이산가족 감

동 프로그램인 ‘이제 만나러 갑니다

(이만갑)’의 탈북 출연자 신은하 씨

(전 평양민속예술단), 이소연 씨(전 

북한여군상사), 최수향 씨(전 평양

예술단)가 참석하고 국제인권대회(

오슬로, 2015)에서 탈북스토리로 

감동을 준 지성호 씨(현 NAUH 대

표), 그리고 이민복 씨(현대북풍선

단장)가 참석해 생생한 탈북스토리

와 함께 기도로 이어지는 집회가 될 

것이다. 

주최 측은 대회당일 남가주 일대 

20교회의 성가대가 연합으로 모이

는 500인연합성가대가 참가해 연합

찬양을 하게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작성된 기도문을 함께 나누며 장엄

한 통곡을 함께 가슴에 끌어안게 된

다. 

또한 기도문을 작성해 대회당일 

참가자들에게 나눠주어 함께 기도

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 그리고 대

회 후 각 교회에 기도문을 전달해 

예배시간 기도에 사용하게 된다. 

그동안 통곡기도대회를 통해 미 

상하원 북한인권법 통과는 물론 중

국에서 탈북자와 중국인 사이에 태

어난 아이들(중국정부에서 국적승

인을 하지 않아 무국적 상태에 있

는)을 미국으로 입양하는 법안통과, 

그리고 UN에서 국제인권법연구소

에 북한인권문제기구 설치를 하는 

등의 열매가 있었다. 

주최측은 대회이후 한국 국회에 

북한인권법안 통과와 주요교단 지

도자들에게 북한인권법안 통과를 

강력히 요청하는 해외디아스포라 

성도들의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 밝혔다. 

손인식 목사는 “올해가 분단 70

주년이지만 1950년 6.25전쟁으로 

인해 완전히 분단이 된 것을 생각한

다면 오는 2020년이 분단 70주년이

라 볼 수 있다. 따라서 분단 70주년

은 올해부터 2020년까지로 볼 때 

올해부터 5년간의 기간을 분단 70

주년이란 개념으로 통용된다. 따라

서 이번 통곡기도회는 올해 마지막 

통곡기도회가 되는 것이지만 20년

까지 그리고 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통곡기도회는 지속될 것이다. 많은 

관심과 참여 그리고 기도 부탁드린

다”고 말했다.

▲ 문의: (949)297-3788
<박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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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러신학교 공개 세미나
풀러신학교(총장 마크 래버튼 박사)는 겨울학기 신학과 목회 강

좌(공개세미나)를 ‘이머징 문화와 설교’라는 주제로 오는 10월 19

일(월)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본교 페이튼 101호 강의실에

서 개최한다. 강사는 본교 총장 마크 래버튼 박사이며 등록비는 50

달러. 등록은 온라인(kdmin.weebly.com/word)과 전화 및 이메일

(kdmin@fuller.edu)로 받는다. 등록마감은 10월 14일(수).

▲문의: (626)5845651

한인가정상담소 후원의 밤
한인가정상담소(소장 카니정조) 창립 32주년 후원의 밤이 30일

(수) 저녁 6시30분 LA 다운타운 호텔(333 South Figueroa Street, 

LA)에서 열린다. 이번 후원의 밤에는 Keynote speaker로 배우 신애

라 씨가 참석하며, 한인 정치인 Young Kim 하원의원, David Ryu시

의원, 유명 코메디언 PK, 한인 2세 배우 Jun Kim, Lance Lim, 허리

우드에서 활동하는 한인 배우 겸 프로듀서 Chill Kong, 영화/다큐멘

터리 감독으로 알려진 Grace Lee 등이 참석한다. NBC 앵커인 Jinah 

Kim이 진행하며, 2세 인디밴드 Bottle Gods의 특별 축하 공연과 여

러 옥션 상품들이 준비된다.

▲문의: (213)235-4845 캐더린염 kyeom@kfamla.org

나성영락교회 제3차 북한선교학교
나성영락교회(담임 김경진 목사)가 주최하는 제3차 북한선교학

교가 10월 2일부터 12월 4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7시30분에 열린

다. 등록비는 30달러.

▲문의: (213)200-6383 임학순 집사

남가주밀알선교단(단장 이종희 

목사)이 주최한 밀알장애인 장학복

지기금 마련을 위한 2015 밀알의 

밤이 18일부터 20일까지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종희 단장은 “밀알의 밤에 함

께해 사랑과 은혜를 나눈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밀알의 밤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랑의교실 봉사자와 

선생님들 그리고 스텝 여러분들이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어서였다. 

이번 밀알의 밤은 ‘하나님의 선물’

이라는 주제로 열리게 됐다. 밀알

의 밤을 통해 사랑과 관심이 필요

한 곳에 작으나마 전해졌으면 한

다”고 말했다. 

18일 저녁 7시30분 ANC온누리

교회(담임 유진소 목사)에서 열린 

첫날 공연은 ANC온누리교회 HIS

찬양팀의 찬양인도와 유진소 목사

의 환영사로 시작됐으며 밀알수어

찬양단이 수어찬양을 했다. 

이어 사랑의 캠프 영상소개와 이

종희 단장의 인사말이 있은 후 장

성규 형제의 클라리넷 연주로 이어

졌고 가수 바다가 ‘Dreams Come 

True’, ‘옛사랑’, ‘내발을 씻기신 예

수’, ‘약할 때 강함되시네’를 불렀으

며 ‘나 항상 그대를’을 마지막 곡으

로 불렀다. 

이날 행사는 이영선 목사(미주밀

알선교단 총단장)의 축도로 마쳤

다. 밀알의 밤은 19일에는 주님의

영광교회에서, 20일에는 베델한인

교회에서 각각 행사를 가졌다.
<박준호 기자>

밀알장애인 장학복지기금 마련 2015 밀알의 밤 성황

“분단70년이 통일의 해가 되게 하소서”

가수 바다, 장성규 시각장애 클라리넷주자 출연

10월 4일, 그날까지 선교연합 주관 LA 통곡기도대회

밀알장애인 장학복지기금 마련을 위한 2015 밀알의 밤 성황리에 열렸다. 

사진은 ANC온누리교회에서 열린 첫날 행사에서 가수 바다가 객석에서 관

객들과 함께 노래하는 장면

LA통곡기도회 개최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UTD-KCC 공동대표인 손인식 

목사가 이야기하고 있다

인랜드교회(담임 박신철 목사)는 

지난 16일 오후 7시30분 탤런트 신

애라 집사 초청 간증집회를 ‘나눔

의 행복’이란 주제로 개최했다. 

신애라 집사는 “자녀교육에 있어

서 말씀전수의 중요성은 매우 크

다”고 강조하며, “부모로서 말씀을 

가르치지만 아이들에게 본이 되기

엔 부족한 면이 노출될 때가 많다. 

하지만 부족함 그대로, 본이 되지 

않는 모습조차 하나님 앞에 내어놓

으며, 하루하루 노력하며 하나님께 

달려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본

이 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

다. 

그는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이 좋은 대학교에 진학하

는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 없이 사

는 인생으로 대학에 진학하게 되면 

결국 후회스러운 인생으로 전락하

게 될 것이다. 아이들을 하나님 없

이 사는 인생으로 만들어서는 안된

다”고 강조했다. 

신 집사는 “살면서 내가 가고 싶

은 길과 내가 가야하는 길이 같지 

않음을 알게 됐다. 그것은 하나님

께서 나를 향한 어떤 목적이 있다

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였다. 연기

자라는 직업은 하나님께서 내 이름

을 알리시기 위해 필요했던 것이

다. 내가 가야할 길을 놓고 기도했

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열어

주셨다. 그것은 마땅히 받아야 할 

사랑을 받지 못한 아이들을 예뻐하

고 사랑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입

양을 결정하게 됐고 컴패션을 만나

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복지원에서 예은이와 예진

이를 만난 이야기를 통해 가족은 

피한방울 섞이지 않아도 기뻐하며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것이라 설

명했다. 

또한 미국에 오게 되면서 하나님

께 받은 단어가 ‘위탁’이었다고 말

했다. 현재 한인가정상담소의 포스

터케어 프로그램과 연결돼 포스터 

아동들을 위한 일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준호 기자>

‘나눔의 행복’...하나님 사랑으로 뭉친 가족
인랜드교회 신애라 집사 간증집회 성황

탤런트 신애라 집사 간증집회가 인랜드교회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더텐트(대표 다니엘방 목사)가 

주최하는 콘서트가 15일 이음카페, 

19일 가주영어학교 내 특별공연장

에서 열렸다. 

19일 오후 7시에 열린 파킹랏콘

서트는 지난 8월 29일 열린 2015 

CCM 루키 대회에 참가한 6명의 

입상자들 무대로 꾸며졌다. 원하트

미니스트리 간사 레이첼김 자매의 

사회로 시작된 파킹랏 콘서트는 정

명훈, 장슬기, 민유기, 에즈라, 강

웅, 임형우 등이 출연해 크리스천

뮤지션으로서의 첫 번째 무대를 마

음껏 선보였다. 또한 찬양사역자 

강찬 전도사가 스페셜게스트로 참

가해 은혜로운 찬양을 불렀다. 

원하트미니스트리 대표 피터박 

목사는 “CCM루키들의 공연을 텐

트에서 하게 돼 좋았고, 새로운 사

역자들이 성장하는 무대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다. 이런 공연들이 

계속될 수 있도록 후원하고 격려해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강찬 전도사는 “루키들과 함께 

공연해서 좋았고 관객들과 함께 호

흡하는 분위기가 좋았다. 다만 아

쉬운 것은 많은 분들이 함께 하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주차장이란 

공간이 아직은 젊은 친구들에게는 

낯선 것 같았다. 앞으로 콘서트 무

대가 더욱 활성화 됏으면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15일 이음카페에서 열린 공

연은 10대 남매 기타리스트 필료

스 듀오의 공연으로 열렸다. 필로

스 듀오의 수준 높은 기타연주가 

진행됐다. 중요무형문화재 제40호 

전수조교 홍웅기 교수(백석예술대

학교)와 가야금 병창 이수자인 중

요 무형문화재 제23호 전수조교 

고예진 선생이 찬조출연해 가야금

병창과 선비춤을 공연했다. 

한편 더텐트 파킹랏 콘서트의 다

음 공연은 10월 31일(토) 오후 7시 

가주영어학교에서 ‘홀리윈콘서트’

로 열린다.

▲문의: (213)999-4909
<박준호 기자>

CCM루키 & 필로스 듀오 콘서트

러브인뮤직(대표 변홍진) 제 8회 

정기연주회가 20일 오후 6시 남가

주사랑의교회(담임 노창수 목사)

에서 개최됐다. 

연주회는 저소득층가정 학생들

에 무료로 레슨을 하는 자원봉사자

들로 이루어진 러브인뮤직 앙상블

(지휘 박윤재)과 파커벨의 ‘캐논 D

장조’, 마스네의 ;타이스 명상곡‘이 

연주됐으며, 박트리오, 소프라노 

글로리아안, 바리톤 장상근의 무

대, 그리고 재즈피아니스트 윤국형 

씨가 아이리시 풍으로 편곡한 ’아

리랑‘을 바이올리스트 박윤재씨와 

첼리스트 박수정씨가 함께 연주해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이날 공연은 자원봉사자와 무료

레슨을 받는 학생들이 함께 무대에 

올라 영화 ’타이타닉‘ 주제곡 ’My 

Heart Will Go On’을 마지막 곡으

로 연주한 후 마쳤다. 

러브인뮤직 홍보이사 이영화 씨

는 “러브인뮤직은 저소득층가정 

학생들에게 무료로 음악을 가르쳐

주는 단체이며 교사들이 전부 자비

량으로 일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해마다 학기가 마쳐지는 6

월경에 공연을 해왔다. 하지만 올

해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박윤재 선

생과 박선규 선생이 부친상을 당해 

늦어졌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함

께 하지 못하게 됐다”고 말했다. 

러브인뮤직은 매주 정해진 시간 

LA한인타운청소년회관(KYCC)와 

울타리선교회, 산타아나 키드웍스 

등 5곳에서 무료레슨을 통해 나눔

과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라부인

뮤직은 바이올린과 첼로, 비올라, 

클라리넷, 플롯을 연주할 줄 아는 

9학년 이상 고등학생 자원봉사자 

및 악기기부자를 기다리고 있다.

▲문의: (213)800-3207
<박준호 기자>

저소득층가정 학생들에 무료레슨
러브인뮤직 제8회 정기공연

더텐트 주최 파킹랏 콘서트 2회 공연 러브인 뮤직 제8회 정기콘서트가 남가주사랑의교회에서 열렸다

더텐트가 주최한 파킹랏 콘서트와 필로스듀오 콘서트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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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

총회장 박무용 목사)과 예장통합(

총회장 채영남 목사)은 16일 각각 

역사적인 제100회 총회를 기념하

는 예배를 드렸다. 

예장합동은 이날 저녁 총회가 

열리고 있는 대구 반야월교회에

서 100회 총회 기념 영상 상영에 

이은 세계선교기 입장과 총회장의 

개회 선언으로 기념행사를 시작했

다. 이어 예장합동 전 총회장인 한

석지 이성택 목사와 피터 릴백 웨

스트민스터신학대 총장의 축하 영

상메시지가 상영됐다.

100회 총회의 역사, 감사, 회개

와 반성, 과제와 비전 등 4개의 주

제를 담은 비전선언문은 총회장과 

산하 기관장, 탈북자 대표, 어린이 

대표 등이 등단해 낭독했다. 선언

문에는 역사적인 100회 총회를 맞

아 ‘교회 개혁과 신뢰 회복’ ‘신앙 

정체성 확립과 교육’ ‘미래지향적 

정책총회 지향’ ‘공의와 헌법적 질

서 존중’ ‘민족 복음화와 세계선교’ 

‘거룩한 부흥과 사회적 책임 회복’

에 대한 다짐이 명시됐다. 

특히 100회 총회를 맞아 장로교 

선교 초기 외국인 선교사의 후손, 

기독교 민족운동 지도자 및 순교

자의 후손, 개혁주의 신학 발전 공

로자 등 특별 공로자 36명에게 감

사패와 공로 메달을 수여해 역사 

계승의 의미를 더했다. 

행사에 앞서 진행된 예배에서 

박무용 총회장은 “새로운 100년은 

첫사랑과 처음 은혜를 회복하는 

것으로 맞이해야 한다”며 “복음의 

능력으로 통일 조국을 이루고 사

명과 비전으로 희망 가득한 100년

을 열어가자”고 전했다. 기념행사

는 참석자 전원이 주기도문 찬양

을 합창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예장통합도 이날 충북 청주 상

당교회에서 제100회 총회 감사예

배를 드렸다. 총대들은 공동기도

를 하며 “교권 다툼으로 인한 교

회의 분열, 세대와 세대 간의 분리 

속에서 주의 교회가 화해의 사자

로 서게 해 달라”고 간구했다. 전 

총회장인 림인식(노량진교회 원

로) 목사는 ‘먼저 가서 형제와 화

해하라’(잠 16:7, 마 5:24)는 제목

의 설교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

이나 세리나 사마리아 여인이나 

똑같이 대하셨다”며 “우리들이 누

구나 똑같이 존중하는 참 그리스

도인이 될 때 진정한 화목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예배에는 외국인 목회자들

도 참석했다. 필리핀연합그리스도

교회 사무총장인 루엘 노만 마릭

자 주교는 “하나님 안에서 남과 북

이 한 백성이 되어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이뤄내길 바란다”고 기도

했다.

예장고신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고신

은 17일 충남 천안 동남구 충절

로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총회 셋

째 날 오후 회무를 진행하고 이단

문제 등을 논의했다.  

총회는 은혜로교회 신옥주씨에 

대해선 교단 차원에서 경계하고 (

교단 소속 교회나 교인의) 참여를 

금지하기로 했다. 인터콥에 대해

선 이단성에 따른 참여금지 결정

을 놓고 찬·반 양론이 팽팽히 맞

섰다. 결국 개별 교회에 심각한 피

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인터콥

이 제시한 조치대로 확실한 변화

가 있을 때까지 참여를 금지하고 

고려신학대학원 교수회에 의뢰해 

1년간 이단성을 연구한 뒤 보고토

록 했다.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 동성애 

옹호·조장 등의 사회적 분위기 속

에서 성경적 신앙수호를 위해 교

단 전략팀을 만들어 달라는 건은 

사무총장에게 맡겨 1년간 연구키

로 했다. 개인과 교회의 부채가 위

험수위에 이르는 상황 속에서 부

채에 대한 성경적 관점을 제시하

기 위해 고려신학대학원 교수회

에 의뢰해 1년간 연구·보고키로 

했다.

총회는 국내전도 활성화를 위

해 국내전도국을 신설하고 군목

후보생에게는 7년간 장학금을 지

급하기로 했다. 

예장통합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총회가 레마선교회 이명범씨에 

대한 이단 해제 논의를 내년 총회

로 넘기기로 결정했다. 

예장통합 총회는 17일 충북 청

주 상당교회에서 열린 제100회 총

회 마지막날 회무에서 이씨에 대

한 이단 해제 결정을 1년간 보류

키로 결의했다. 이단사이비대책

위원회(이대위)가 총회에 ‘이씨를 

이단에서 해제해 달라’고 청원한

데 따른 것이다. 

경동노회 신영균 목사는 “이씨

의 신학사상을 검증하겠다고 한 

것이 2013년인데 고작 2년밖에 

지나지 않았다. 이런 상태로 찬반

투표를 한다면 어떤 결정이 나든

지 심각한 후유증을 겪게 될 것”이

라며 “1년간 더 연구하고 다음 총

회에서 결의해야 한다”고 제안했

다. 채영남 총회장은 곧바로 총대

들에게 의견을 물은 뒤 가결했다.

이씨의 이단 해제를 놓고 찬반 

양측은 논의 과정에서 팽팽하게 

맞섰다. 이단 해제 청원에 찬성한 

한 총대는 “이대위에서 전문위원

들이 이씨의 이단 여부를 조사해 

이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개

인적·윤리적 문제로 이단으로 규

정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반대 

측 입장에 선 다른 총대는 “이씨가 

회개를 운운하는 건 이단 해제를 

위한 명분일 뿐”이라며 맞섰다. 

“21일간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며 

강력하게 드려지는 은혜스런 기도

회에 교파를 초월한 한국교회와 성

도님들을 초청합니다.”  

지난해 11월 1-21일 전국 264개 

교회에서 동시에 드려졌던 다니엘

기도회가 올해는 같은 날짜에 1000

여 교회가 참여, 한국교회의 부흥과 

회복, 치유를 위해 기도한다. 기도

회는 매일 저녁 8시30분부터 10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오륜교회에

서 진행되며 인터넷 생방송 중계를 

통해 전국 교회가 영상으로 동참하

게 된다. 

서울 강동구 성내동 오륜교회에 

다니엘기도회 준비위원회(위원장 

김은호 목사)를 두고 참가 신청을 

받고 있는 주최측은 “이 기도회는 

침체된 한국교회를 섬기고 기도의 

불길을 다시 모으자는 영성운동이

자 기도운동”이라며 “전국교회가 

같은 시간에 같은 목적으로 같이 

부르짖는 뜨거운 기도가 한국교회

에 갱신과 변화의 바람을 불러 일

으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륜교회가 1998년 처음으로 시

작한 다니엘기도회는 2013년까지 

16년간 매해 11월 초순에 실시되

며 오륜교회 부흥과 영적성장의 원

동력이 되어 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놀라

운 변화와 은혜가 임했던 것이다.  

현장에서 이를 매년 지켜본 오륜

교회 김은호 담임목사는 이 기도회 

기간 동안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강

력하고도 뜨거운 은혜와 기적의 역

사를 오륜교회만 누릴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가 함께 공유해야 한다는 

뜨거운 사명감을 느끼게 되었다. 

“저희 교회는 심각한 교회 위기

와 숱한 어려움을 이 다니엘기도회

로 극복하고 헤쳐 나올 수 있었습

니다. 상가교회에서 이 큰 건물을 

건축하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기적의 산

물입니다. 그 중심축이 되어 준 다

니엘기도회를 한국교회 성도님들

과 함께 함으로 그 응집력을 높이

고 영적부흥을 극대화 하자는 취지

입니다.” 

김 목사는 “기도가 사라져 가는 

한국교회를 복음 안에서 하나 되도

록 만드는 순수연합운동이자 모든 

참가교회의 기도제목을 함께 나누

는 성회란 점에서 강력한 기름부음

이 넘치는 것을 느끼곤 한다”며 “특

히 강사를 초청하기 힘든 시골교회

나 개척교회 등에는 영상이긴 하지

만 신앙의 도전과 은혜를 선사하게 

된다”고 밝혔다. 

다니엘기도회는 보편적으로 개

교회에서 담임 목회자가 21일간 새

벽기도회나 오후 기도회를 통해 해

오던 연중 행사였다. 그러나 오륜교

회의 다니엘기도회는 교파나 교회

의 색채를 완전히 배제하고 온전히 

한국교회를 섬기는 마음으로 최고

의 강사진과 찬양팀을 초청한 영성 

프로그램을 만들어 냈다. 

이번 18차 기도회에는 ‘건강한 

한국교회, 행복한 한국교회’를 꿈꾸

며, 지역 교회의 색채를 철저히 배

제하고 한국교회가 함께하는 기름 

부으심이 있는 기도회로 준비됐다. 

전국적으로 다니엘기도회에 함

께 할 교회들을 모집하여, ‘Dan-

net’이라는 지역별 커뮤니티를 형

성하고, 훈련된 중보기도팀을 통해 

각 지역과 교회를 위해 기도의 포문

을 열고 기도 중이다.

참여한 모든 교회들이 하나가 되

어, 한국교회가 함께 건강한 영성을 

붙들기 위해 힘쓴다는 공동 목표를 

갖고 있다. 이를 위해 오륜교회는 

전 세계 각지에서 탁월한 강사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찬양팀을 섭

외하여 기도회를 섬기고 있다. 

특히 이 다니엘기도회에 함께 참

여하는 것에 대한 개교회의 참가비

는 전혀 없고 오히려 현수막과 교

회용 전단지를 무료로 보내주고 있

다.  

지난해의 경우 참여교회 50곳에 

영상을 잘 볼 수 있도록 프로젝트 

교체사업을 실시했고 LED 교회간

판을 지원해 주기도 했다. 

또 지난해 모아진 오륜교회의 다

니엘기도회 헌금 4억8000만원은 

전액 헌금과 도움, 선교가 필요한 

160여곳에 나누어 전달됐다. 

“이번 18차 다니엘기도회에 현재 

800여 교회가 참여 신청을 해 왔는

데 11월1일 전까지 1000교회가 훨

씬 넘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일본과 

미주 등 해외교회 신청도 점점 늘

고 있으며 해외 선교사님들도 한국

교회를 살리는 이 기도운동에 함께 

참여해 기도할 것임을 알려 오시곤 

합니다.” 

다니엘기도회 준비위원회 실무

를 맡고 있는 주성하 목사는 “기도

회를 앞두고 소식지를 발간해 신청

교회에 보내드리고 있으며 전국을 

16개 권역별로 나누어 지역별로 서

포터즈준비기도회도 열고 있다”며 

“현재 준비위원회는 80명의 평신

도 자원봉사자들이 참여교회와 긴

밀히 연락하며 진행을 돕고 부족

한 부분들을 열심히 채우고 있다”

고 소개했다. 

이번 18차 다니엘기도회의 또 다

른 특징은 전국 1000여개 교회로부

터 기도제목을 일일이 받아 수십만

명의 예배자들이 함께 기도한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진정한 하나님나라의 

연합을 맛보게 하자는 것이다. 

올해도 최고의 강사진과 찬양자

들이 21일간 메시지를 선포하고 하

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찬양을 드린

다. 강사는 목회자에게 국한하지 않

고 평신도의 간증과 선교사의 선교

보고, 찬양과 간증 등 형식에 구애

받지 않고 오직 참가 성도들이 은혜

를 받도록 초점을 맞췄다. 

17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정

부서울청사 앞. 피켓을 든 20여명

이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동대위) 

김규호 사무총장의 지시에 따라 결

연한 표정으로 줄 지어 섰다. 기자

회견을 인도한 김 사무총장은 “우

리는 동성애에 반대하는 시민들”

이라며 “건전한 성윤리를 파괴하는 

동성애를 옹호하고 조장하는 교과

서(표 참조)를 만드는 정부와 출판

사를 규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

다”고 말했다.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기

독교유권자연맹, 기독교싱크탱크, 

대한민국불교도총연합 등 35개 교

계와 시민단체가 참여한 동대위는 

기자회견에서 “현재 초·중·고 도덕

과 사회, 사회문화, 보건 등 총 13종

의 교과서 20곳에 동성애를 옹호·

조장하는 내용이 수록돼 건전한 성

윤리를 지키려는 학부모와 국민에

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

다. 이어 “서구의 타락한 문화인 동

성애가 ‘소수자 인권’이라는 미명 

아래 우리 사회에 급속도로 확산되

고 있는 상황에서 초·중·고 교과서

마저 동성애를 옹호·조장한다면 자

라나는 세대에겐 동성애가 아름다

운 사랑이며 즐겨도 되는 좋은 성

문화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고 지

적했다. 

동대위는 “동성애는 2005년 개정

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항

에 ‘성(性)적 지향’(동성애)이란 문

구가 들어간 뒤부터 확산됐다”며 “

그 결과 청소년 사이에 동성애가 급

속도로 확산되고 청소년 에이즈 환

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동대위는 지난해 6월 교육부에 

동성애를 옹호·조장하는 교과서의 

수정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교

육부는 각 출판사에 이를 통고했으

나, 적지 않은 출판사들이 진보 성

향인 저자들의 반대로 수정이 불가

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일부 수정한 

교과서도 있지만 주 내용은 그대로 

두고 단어와 그림만 약간 고친 채 

의견수렴을 했다는 흉내만 냈다. 

참석자들은 ‘교육부는 동성애를 

옹호·조장하는 교과서를 즉각 수정

하라’ ‘각 학교 운영위원들은 동성

애 조장하는 교과서 채택을 거부하

라’ ‘전통적인 결혼제도를 파괴하고 

타락한 세상 만드는 동성애는 절대 

안 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한

효관 대표는 “자녀들이 올바른 가

치관에 기초한 성윤리를 교육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

했다.  

‘한국교회 역사교과서 공동대책

위원회(공대위)’가 현행 고교 한국

사 교과서들을 분석한 결과 기독교(

개신교) 관련 서술이 상당히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신교가 근대화

와 민주화, 민족운동 등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음에도 다른 종교에 비해 

내용이 턱없이 적어 ‘종교편향’이라

는 지적마저 제기되고 있다.

15일 공대위가 내놓은 분석자료

에 따르면 고교 한국사 교과서 중 

31%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미래엔

(구 대한교과서) 교과서는 삼국·통

일신라시대와 고려시대 부분에서 

불교유입과 대중화 과정 등을 6쪽

(49-51쪽, 93-95쪽)에 걸쳐 설명하

고 있다. 조선시대 부분에서는 2쪽

(160-161쪽)을 할애해 정감록과 천

주교, 동학 관련 내용을 소개했다. 

반면 개신교는 근대국가 부분에

서 단 3줄(232쪽)만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표 참조). 이 교과서에는 ‘개

신교는 미국과 수교 이후 선교사들

이 들어오면서 차츰 자리를 잡게 되

었다. 선교과정에서 민중과 마찰을 

빚기도 했지만, 근대교육 발전과 서

양의술 보급, 양성평등 의식 전파 등

에 기여했다’고 기술돼 있다. 공대위 

전문위원 박명수 서울신대 교수는 “

지나치게 압축해서 미미하게 서술

한 것도 모자라 내용마저 잘못됐다”

며 “실제로 민중들은 개신교를 적극 

수용했고, 유교양반 계층에서 반대

가 심했다”고 설명했다.

타 교과서도 상황은 비슷했다. 금

성, 지학사, 비상교육, 두산동아, 리

베르, 교학사의 교과서에도 개신교 

관련 언급은 총 2-8줄이 전부다. 반

면 불교 5-8쪽, 천주교·동학·정감

록은 2-3쪽에 달했다.

공대위는 “현행 교과서에서 종교

편향이 명백히 나타나는데 시정은

커녕 2015년 개정 역사과 교육과정 

시안에도 개신교 관련 서술이 부실

하게 담겼다”고 지적했다. 지난 2일 

공개된 고교 한국사 교육과정 시안

에선 전근대사에 등장한 종교인 불

교, 도교, 유교, 풍수지리설에 대해 

그 역할을 인정하고 서술할 것을 명

시하고 있고, 근현대사에 천주교와 

동학 관련 내용은 있지만 개신교에 

대한 언급은 없다.

공대위 전문위원 이은선 안양대 

교수는 “기독교는 선교뿐 아니라 독

립운동, 교육·계몽, 의료, 봉사 등 다

양한 분야에서 중대한 역할을 수행

했다”며 “미션스쿨들이 영어교육은 

물론 다양한 과목을 가르치며 민족

교화와 계몽, 의식형성에 공헌한 것

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강

조했다. 

개정안은 이달 말 확정·고시될 예

정이다. 공대위는 “한국교회가 정부

에 요구하는 것은 다른 종교와 비

슷한 분량으로 서술해 달라는 것”

이라며 “편향 없는 공정한 역사 서

술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지난 11일 현행 교과서의 종교편향

과 개정안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팸

플릿을 경기도 과천 국사편찬위 앞

에서 배포했다. 공대위에는 한국기

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이영훈 목
사)와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양병

희 목사)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역

사신학자들이 전문위원으로 동참하

고 있다. 

“복음 은혜 회복…새로운 100년 열어가자” 

각 교단 총회 

한국교회 기도의 불 지핀다

“초·중·고 교과서 20곳서 동성애 옹호”

역사교과서 최종 개정안 이달 말 확정·고시

21일간 1000교회가 함께하는 다니엘 기도회

예장합동·예장통합 제100회 총회 기념예배

신옥주씨 · 인터콥 경계 참여금지 예장합동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

총회장 박무용 목사)이 총신대학

교 정관을 개정하는 청원을 가결

하고 감독권을 강화하기로 했다.

 개정 내용의 핵심은 ‘총신대가 

총회의 직할 하에 있다는 것’ ‘정

관 변경에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는 것’ ‘재산의 관리에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는 것’ ‘재단이

사 선임에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는 것’ 등이다. 한마디로 학교

를 경영하는 데 있어 총회의 허락

을 받아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대구 반야월교회에서 17일 속

회된 회의에서 보고에 나선 김진

웅 총회결의시행위원장은 “총회

가 재단이사회 정관에 직할 및 감

독의 근거규정을 확보하지 않으

면 실효성 있는 운영을 할 수 없

다”며 정관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

했다. 

총대들은 만장일치로 정관 개정

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전 재단이

사장, 재단이사 일부 등에 대한 처

벌을 헌의한 노회들도 있어 관련 

결의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총신대 감독권 강화

예장합동 

예장합동(총회장 박무용 목사)

은 제100회 총회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1년간 교인은 전년 대비 

4.8% 줄고 목사는 2.1% 증가했다

고 밝혔다. 지난해 99회 총회에서

는 2013년 1년간 교인이 4.6% 감

소하고 목사가 1.9% 증가했다고 

보고했었다.  

교회 수는 더 큰 폭으로 증가했

다. 지난해 소속 교회 수는 4.2% 

증가해 2013년의 교회 수 증가율 

0.5%보다 3.7%포인트 높았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1일 기준 예장합동 교인 

수는 2013년 285만7065명에서 

2014년 272만1427명으로 13만

5638명 감소했다. 같은 기간 목사 

수는 2만2216명에서 2만2646명

으로 430명 늘어났고, 전도사 수

는 1만525명에서 1만1153명으로 

6% 증가했다. 교회 수는 1만1593

개에서 1만2078개로 늘어났다.

교인 수 줄고 교회 늘어

예장합동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장 

박무용 목사)은 16일 대구 반야월

교회에서 개최 중인 제100회 총회 

셋째 날 회무에서 은급재단 납골

당 문제와 관련, 금품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인사들의 명단을 전격 

공개했다. 

총대들은 이날 ‘명단공개 대상

자들의 회원권은 확정시까지 일

시 정지하고 확정되면 해당 노회

에 맡겨 5년간 총대권을 정지토록 

하며, 노회가 불이행시 노회 회원

권을 정지하고 노회 폐지도 검토

한다’ ‘사실이 확정된 자들은 은급

재단이사회에 맡겨 이사장 명의

로 사법처리키로 한다’ ‘은급재단

이사 중 상대방에게 유리한 행위

를 한 자들을 교체키로 한다’ ‘납

골당은 현재 진행 중인 법정 소송

이 완료된 후, 전문 감정기관에 의

뢰해 평가한 뒤 매각처리하기로 

한다’ 등을 결의했다.  

은급재단 납골당 관련 금품수수 의혹 명단 공개

레마선교회 해제 여부 1년간 보류

예장합동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

(총회장 박무용 목사)은 17일 대

구 반야월교회에서 열린 제100회 

총회 4일차 회무에서 ‘법인 한국

찬송가공회’의 조속한 해산을 촉

구했다.  

윤두태 새찬송가위원회 서기는 

보고에서 “한국 찬송가 출판의 정

상화를 위해 불법적인 법인 한국

찬송가공회의 조속한 해산을 촉

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단이 

뜻을 모아 세운 단체가 교단의 뜻

에 따르지 않는 점, 운영에 있어 

교단이 아닌 법인이사가 주체가 

되는 점 등이 기본원칙에 어긋난

다”며 “한국찬송가공회의 유·무

형의 자산은 교단의 것이기 때문

에 불법적인 법인 한국찬송가공

회로부터 모든 권리를 되찾는 일

에 주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총

대들은 이 보고를 받아들여 법인 

찬송가공회의 해산을 촉구키로 

결의했다. 

예장합동은 제91회 총회부터 

지금까지 한국찬송가공회의 법인 

설립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견지

해 왔으며 법인 찬송가공회를 불

법 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법인 한국찬송가공회 파송이사 

조사처리위원회 보고에서 총대들

은 파송이사인 서정배 전 총회장

과 김부영 장로에 대한 치리를 결

의했다. 이에 따라 서 목사는 전 

총회장으로서의 예우를 박탈당하

고 증경총회장단회에서 제명됐다. 

김 장로에 대해서는 소속 당회에 

치리를 지시하고 전국장로회연합

회에 김 장로의 제명을 권고키로 

했다. 두 사람은 교단이 운영하는 

예장출판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

기하는 등 총회의 결의를 위반하

고 총회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법인 한국찬송가공회 해산 촉구 결의

35개 교계·시민단체, 동성애 조장 교과서 규탄시위

“기독교 서술 없거나 달랑 몇 줄…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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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ISIS는 참 이슬람이 아닌가?   
   

“테러는 참 이슬람이 아니다” 

이슬람 테러, 특히 ISIS의 만행

에 대하여는 이것은 이슬람의 전

통이나 교리와는 무관하다는 주

장이 세계 언론과 학계를 지배하

고 있다. 9.11테러 때 한국의 언론

들이나 좌익 그룹들은 미국의 일

방적 세계지배에 대한 반발로 등

장한 것으로 해석하면서 반미감

정을 부추기었다. 이슬람 테러를 

반미, 반서구 감정에 대한 반작용

으로 주로 초점을 두었다. 마치 

알 카에다 테러가 하루아침에 등

장한 것으로 생각하였다. 2015년 

3월 일본 NHK는 큰 활자 자막으

로 “IS는 이슬람과 다르다“는 주

제로 IS테러를 심도 있게 다루었

다. 그러면서도 아랍국가는 자체 

분열로 붕괴하고 있다고 보도하

였다. 작년 8월 말레이시아 전 수

상 마하틸은 이슬람은 폭력의 종

교가 아니라 평화의 종교라고 역

설하였다.

최근 이슬람 내부에서도 알 카

에다나 IS는 코란과 무하메드의 

생애를 잘못 해석하는데 원인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주요 무슬림 

국가들은 학교에서 이슬람 교육

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사우디의 수니 지도자 알 타옙은 

2015년 2월 테러는 코란과 하디

스의 잘못된 해석이 누적된 결과

라고 하면서, 수니파 요르단 조종

사를 죽인 IS는 코란이 규정한 십

자가형이나 팔을 절단하는 처벌

을 해야 한다고 한다고 주장하였

다.   

이슬람 테러의 원인을 주로 사

회적, 경제적 소외감에서, 혹은 서

구 식민지에 대한 저항감의 발로

로, 혹은 이슬람 국가의 독재와 

부정부패, 실업 문제를 원인으로 

해석한다. 그것은 테러가담 이유

가 될지는 모르나 알 카에다나 IS

의 형성원인은 결코 못된다. 사

회적 소외자들과 서구 식민지는 

무슬림 세계에만 있는 것은 아니

다. 비서구 세계가 다 서구 식민

지를 경험하였다. 한국은 다만 일

본의 식민지였다. 그렇다면 남미

나 아프리카 다른 아시아 국가에

서도 테러가담자들이 많이 일어

나야 한다. 그러나 상황은 그렇

지 않다. 

	
“ISIS는 이슬람이다” 

서방 세계가 이슬람 테러와 이

슬람을 분리시키는 것에 대하여 

가장 강력한 경고를 한자는 “사탄

의 본문”(The Satanic Verse) 저

자 살만 루시디다. 그는 서구 지

도자들이나 학자들이 이슬람과 

이슬람 테러는 무관하다고 주장

하는 데 대하여 경고하였다. 그는 

질문하기를 “그렇다면 왜 전 세계

의 무슬림들이 빈 라덴과 알 카에

다를 지지하며, 수만 명의 무슬림 

전사들이 성전을 촉구하는 물라

의 호소에 응답하여 아프간 전쟁

에 참여하는가?“고 반문한다.   

서방 세계에서 이슬람 테러에 

대하여 가장 강력하게 대처하는 

나라는 호주다. 많은 학자들과 전

문가들은 노골적으로 이슬람 테

러는 이슬람의 본질이라는 식으

로 말한다. 2014년 9월 호주 경

찰은 IS가담 용의자 15명을 체포

하였다.

법무부장관 조지 브란디스 상

원의원은 모호하지만 의미 있는 

말을 하였다. 테러가 이슬람의 본

질이라는 말에는 동의하지 않지

만 그러나 이슬람이 평화의 종교

라는 말은 진실이 아니라고 하였

다. 

은퇴교수 클라이버는 이슬람 

전문가로서 이슬람 테러나 IS는 

이슬람 종교의 본질이라고 강한 

어조로 주장한다. 그는 전 세계 

무슬림의 10-15%는 온건, 개혁

지향적 무슬림이고, 10-15%는 

전투적, 극단적 무슬림들로 언제

든지 테러에 가담할 수 있으며, 

나머지 70%이상은 의사 전통적 

이슬람(quasi-traditional Islam)

으로 분류하였다. 의사 전통적 이

슬람은 명목상 무슬림으로 해석

해도 무방할 것이다. 

그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

명한다. 첫째, 무슬림들은 이미 언

급한대로 우월주의 사상으로, 기

독교나 유대교 세계를 이겨야 한

다는 사상을 가지고 있다. 둘째, 

수 세기 동안 이슬람 세계가 후

퇴, 자존심이 무너졌다. 셋째, 오

스만 투르크가 칼리프 국가였는

데 그 제도가 붕괴된 지 90년이 

넘었다. 그래서 칼리프 부활을 선

언한 IS를 동정한다는 것이다. 정

확한 분석이다. 이라크에서는 수

니파들이 IS를 환영하는 모습이 

크게 방영되었다. 그래서 시아파

와 이라크 군대와 쿠르드로 구성

된 이라크 군은 결코 IS를 격퇴하

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

의 분석이다.   

2015년 3월 타임지의 한 기자는 

지하드 주장자 Aniem Choudary

와 인터뷰를 하였다. 그는 대량살

상과 희생제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코란의 명령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슬람의 대부분 사람들은 

코란의 테러를 권장하는 구절들

을 멀리한다. 지하드는 신자의 영

적인 투쟁만이 아니라 죽이라고 

코란은 가르친다는 것이다. 카렌 

암스트롱의 표현을 빌리면 코란

에는 “칼의 본문”(Sword Verses)

이 많다. 중요한 내용만을 소개하

면 다음과 같다:     

2:190-192, 너를 대적하는 자

는 신을 위하여 싸우고 그들을 죽

이라. 그렇지 않으면 혼란과 억압

은 살해보다 나쁜 것이다. 

△2:193: “박해가 사라질 때까

지 그들에게 대항하라. 이는 하나

님을 위한 신앙이니라. 그들이 박

해를 단념한다면 우매한 자들을 

제외하고는 적대시 하지 말라.

△2:194: “살생이 금지된 달은 

성스러운 달이거늘 살생을 금하

노라 그러나 너회를 공격할 때는 

그들이 공격했던 것처럼 그들을 

공격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공경

하라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신앙

인들과 함께 하시니라.”

△2:216 비록 싫어하는 것이지

만 너회에게 성전이 허락되었노

라 그러나 너회가 싫어해서 복이 

되는 것이 있고 너회가 좋아해서 

너희에게 악이 되는 것이 있나니 

하나님은 너회가 알지 못하는 것

을 알고계시니라 

△9:5: “금지된 달이 지나면 너

희가 발견하는 불신자들마다 살

해하고 그들을 포로로 잡거나 그

들을 포위할 것이며 그들에 대비

하여 복병하라. 그러나 그들이 회

개하고 예배를 드리며 이슬람세

를 낼 때는 그들을 위해 길을 열

어 주리니, 실로 하나님은 관용과 

자비로 충만하심이라. 많은 성서

의 백성들은 너회가 믿음을 가지

자 불신하기를 원하도다. 이는 진

실이 그대들에게 명시되매 그들 

스스로가 시기하도다. 그러나 하

나님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용서

하고 간과할지니 진실로 하나님

은 모든 일에 전지전능하시니라. 

코란에 지하드(성전)은 약 46

회 나온다고 한다. 위에서 인용

한 것 외에도 코란은 성전을 촉

구하는 구절들이 많이 있다. 코란 

3:28, 85, 118, 142, 155-8, 169, 4

장 84, 95-96, 100-101, 144 등.

성전에서 죽거나 희생할 경우 

물론 코란은 하늘의 보상을 약속

한다. △3:157: 하나님의 길에서 

살해 당했거나 죽었다면 하나님

으로부터 관용과 자비가 있을지

니 이는 생전 에 축적한 것보다 

나으리라. △3:158: “만일 너희

가 죽었거나 살해당했다면 너희

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니라.”  

빈 라덴은 이상의 구절을 최대

한 이용하면서 투쟁과 살해는 신

의 예정이라고 강변한다. 무함마

드는 기독교와 유대인들은 동일

한 책의 종교의 사람들로 평화롭

게 지내라고 가르친다. 반면 불신

앙자는 죽이라고 말한다. 기독교

인들과 유대인들은 불신앙의 범

주에 들기도 한다.  이슬람의 탁

피르라는 교리는 무력 사용을 권

장한다. 

ISIS는 이슬람이 아닌가?: 이슬람과 ISIS 관계 연구 (7)

우월주의, 이슬람 자존심 회복위해 칼리프 부활 선언한 IS 동정
  희생제물로 사람 죽이는 건 코란의 명령...“불신앙자는 죽이라”

전호진 박사
(미얀마개혁장로교신학교 ,이슬람 선교 전문가)

몬트리올외항선교회 

                                                                                      

선교동역자 여러분들께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원하면서 아래와 

같이 지난 6개월간의 선교보고를 드립니다. 대서양 연안에 위치한 몬트

리올 항구는 매년 한국, 조선족 등 세계 80여 개국에서 15,000여명의 

선원들이 방문합니다. 선원센터에는 8-9명의 사역자들이 초교파적으

로 이들을 상대로 협력선교를 펼치고 있습니다. 

1. 방문 선교   

모든 사역자들은 선박과 선원센터를 오가면서 봉사합니다. 목회자들

은 센터내의 예배당과 선박 공간을 이용해 기도, 예배 등을 인도합니다. 

또한, 자원봉사자, 선원센터직원들과 함께 세계에서 모여든 선원들의 

안녕과 복지를 위해 관련기관들과 협조하면서 그들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줍니다. 임금체불, 인권문제, 건강문제, 통번역 업무, 시장안내 

등 다양합니다.

2. 의료 선교   

목회자이자 의료인(한의사 겸 자연의사)인 저는 1997년부터 선원센

터와 진료소에서 선원들을 상대로 의료선교와 목회상담을 합니다. 주

로 아시안 선원환자들을 진료하며, 선원 중 위급환자가 발생하면 종합

병원에 안내해줍니다. 특히 한국과 조선족 선원들은 부식상점 안내 및 

관광은 물론 지역한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친교 할 수 있도록 알선

해줍니다. 

3. 항구를 방문한 한국선박  

Fedelity II(3만6천톤 유류선, 선장 전성복, 일항사 서동일, 기관장 고

동철, 일기사 김세환 및 필리핀 선원 등 23명 승선)에 백명자 권사와 함

께 선박을 방문하고 선교지, 미주크리스천신문, 과일, 상추 등을 전달하

고 기도하며 아픈 선원이 있는지 살폈습니다(7월 21-23일).                                                                                             

4. 기타 자원봉사 및 행사 참석   

1)몬트리올대한노년회 무료진료: 회원들을 대상으로 3개월간 무료

진료를 실시함. 금년이 5년차로 아픈 노년들을 무료 치료해 주었으며 

노년대학에서는 건강강의를 맡았습니다(5월 1일–7월 31일).  

2)원주민부락 한방무료진료: 퀘벡주 북쪽에 위치한 락시몽과 락도조

아에서 한인연합교회(김진식 목사) 선교단들과 협력선교를 하면서 60

여명의 환자를 진료하며 때로는 기도해주었습니다(7월 4-10일).  

                                                                                      

5. 선원센터를 방문한 단체

1)한국서산교회(주철호 목사) 청년선교단 16명이 본 선교회를 방문

하고 선원들과 대화하면서 친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선원센터의 자

크 목사와 바바라 전도사는 이들 선교단들을 위해 오리엔테이션과 더

불어 대화의 광장을 마련하고 선교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

다.  선교단들의 숙식을 제공해준 몬트리올 호산나교회(허정기 목사)에

게 감사드립니다(6월 25-26일).  

2) 이글스필드한인교회(고영민 목사) 청소년 선교단 35명이 이정우 

전도사의 인도로 몬트리올 선원센터를 방문하고, 현장 선교문화 체험 

설명도 듣고 선원 및 사역자들과 대화도 나눴습니다. 선교단들은 낮에

는 거리선교를, 저녁에는 자체 모임을 통해 뜨겁게 기도하며 선교의 비

전을 펼쳤습니다. 교회부속 교육관과 부엌을 빌려준 몬트리올한인연합

교회(김진식 목사)에 감사 드립니다(8월 17-20일). 

김광오 선교사 드림.      

이메일: kwangohkim@hotmail.com 

선교 편지  캐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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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모의 역할, 고충들, 자기점검 기

준들 

1) 사모의 역할

Ruth White(1987:12)은 사모를 다음

과 같이 설명한다. “목회자 아내는 아무

도 명시해주지 않는 역할을 자신의 남

편의 직장에서 풀타임으로 무보수로 일

하기를 요청받는 내가 아는 유일한 여

성이다.” 

목회자 아내의 역할은 무엇인가? 모

든 목회자 아내의 공통적인 중요한 역

할은 남편의 목회를 마음으로 말로 영

적으로 전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남편의 목회 현장에서 목회자 

아내가 남편의 동역자로 함께 일해야 

하는 가는 다른 문제다. 그것은 목회자 

가정의 여건과 사모의 여건과 목회자의 

선호, 교회의 바램 등이 모두 고려되는 

상황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목회자는 어느 교회에 부름을 받을 

때 처음부터 자신의 아내의 역할을 청

빙과정에서 그 교회와 조율할 필요가 

있다. 더 이상 한인교회는 한사람 목회

자에게 사례를 하면 두 사람의 인력을 

쓸 수 있다는 착각을 해서는 안된다.

2) 사모의 고충들

이동원 목사는 한국교회는 그동안 엄

청난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화상환자를 생산했다고 말

했는데 아마도 사모들 중에서 그런 환

자들이 가장 많이 나오지 않았을까 추

측된다. 예를 들면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2006년 

4월 6일자 기사 중 한인교회 사모 90명

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의하면 응답자

들 중 67%가 우울증을 경험했으나 대

부분이 치료를 받은 경험이 없었으며 

11.1%가 자살충동을 경험했다고 보고

했다. 앞으로 한인교회가 건강한 교회

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목회자 가정들

이 회복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모들이 회복되어야 한다. 

사모들의 고충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언제 어디서 누가 부르고, 어떤 교회 

문제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대기 상태

의 불안함, 목회자와 사모에 대한 성도

들의 오해와 공격과 무례함과 비합리적

인 기대와 평가, 때로는 남편목회자의 

이성문제, 부교역자 사모의 경우 다른 

동료 사모나 소위 왕사모님들에게서 오

는 스트레스, 위기의 성도들을 상담할 

때 느끼는 성도의 고통이 자신의 고통

으로 느껴지는 간접적 외상 스트레스, 

경제적 고통, 과로에서 오는 스트레스, 

훈련받은 경험이 없는 교회 일들을 해

야 하는 압박감, 사모로서의 정체성의 

혼란, 교회 안에서 아무하고도 마음을 

터놓을 수 없는 고독함, 언제고 교회를 

떠나야 할지도 모르는 불안정함, 일을 

안해도 욕먹고 해도 욕먹음, 교회일과 

가정일 사이의 갈등, 남들같이 자녀들

에게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베풀지 못

하는 고통 등이다. 

 
3) 사모의 자기 점검 기준들

사모들이 이러한 고충들을 잘 극복하

면서 사모직을 바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목회자들이 자신들에게 물어야 할 똑같

은 질문들을 사모들도 스스로에게 물어

야 할 필요가 있다. 

(1)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올바로 살고 있는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의 중요한 측

면들 중의 하나는 윤리의식이다. 남편 

목회자를 바로 도우려면 사모님들 스스

로의 윤리의식이 목회자의 윤리의식보

다도 더 강할 필요가 있다. 어떤 사모는 

남편이 전임 목회자의 전철을 밟아서 

목회비를 책정된 금액보다 몇십만원 더 

가지고 왔는데 남편으로 하여금 그 돈

을 돌려주도록 권면한 경우도 있었다. 

그동안 한인교회 내에서는 목회자들의 

윤리적인 문제들이 적지 않게 있었는데 

어쩌면 이것들은 사모들이 올바른 권면

을 적시에 잘했다면 방지될 수 있었을

지도 모른다.

사모들의 분명한 윤리의식은 올바른 

사역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사

모들은 위기 속의 성도들을 상담하는 

경우가 많은 데 흔히 많은 성도들의 문

제 이면에는 윤리적 문제가 자리잡고 

있다. 이럴 때 사모들은 성도들이 윤리

적으로 바른 길을 가도록 권면할 수 있

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사모 

자신의 삶이 남 앞에서 윤리적으로 흠 

잡힐 데가 없는 삶이 되어야 한다.

(2) 나에게는 목회자 아내로서의 소

명의식과 자아존중감이 있나?

사모는 목회자 아내의 자격으로 주의 

백성들을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섬기고 이 땅의 하나님의 교회를 바르

게 세워야 하는 매우 독특한 임무에 하

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

것은 섬기는 역할이므로 특권이라고 말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고귀

한 직분이다. 그러므로 사모들은 분명

한 소명의식과 자부심 즉 높은 자아존

중감을 가져야 한다. 그럴 때 사모들은 

성도들에 의하여 쉽게 휘둘림을 당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겸손한 자세로 성도들

을 섬길 수 있다.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

모들은 무례한 성도들의 무리한 요구들

에 끌려 다닐 수 있다.

목회 현장은 사모의 자아존중감을 끌

어 내리기 쉬운 곳이다. 그러므로 사모

들은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서, 강한 부부관계를 통해서, 자기의 은

사 개발을 통해서, 그리고 동료 사모와

의 관계를 통해서, 자아존중감을 지속

적으로 높혀야 한다. 

(3) 나는 목회자 아내로서 양들에 대

한 목자의 사랑을 가지고 있나?

사모는 흔히 남편 목회자보다도 더 

섬세하고 부드러운 사랑을 양떼들에게 

베풀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그러한 능

력을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

들이다.

(4) 나는 올바른 신학적 안목을 가지

고 있나? 

한인교회 내에는 때로는 사모의 잘못

된 신학으로 인하여 교회 안에 큰 물의

가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다. 특히 신자

들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사고, 질병, 등

을 귀신들림과 연결시켜서 이해한다든

가, 부부관계를 상호사랑과 상호복종 

대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주장하거나 

아버지가 가정의 영적 제사장임을 주장

하는 신학은 그 여파가 매우 심각하다. 

어느 교회에서는 우울증에 걸린 한 

여 신도를 심방하던 중에 사모가 “귀신

들려서 이런 병에 걸렸다”고 주장하면

서 축사를 했는데 그 다음날 그 여 집사

가 자살을 한 사건이 있었다. 최근에 한

국에 갔는데 한국의 젊은이들 사이에서 

여전히 영적전쟁운동이 활발하다는 말

을 들었다.

(5) 나는 필요할 때는 좋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나?

(6) 나는 건강한 목회자 가정을 세우

기 위하여 의식적으로 노력하고 있나?  

(7) 나는 영적, 지적, 신체적, 정서적, 

차원에서 자기관리를 잘 하고 있나?

(8) 나는 좋은 지지 집단을 가지고 있

나?

 
3. 건강한 목회자 가정을 세우기 위

한 지침들

      

1) 목회자는 교인들의 목자이기 이전

에 먼저 자신의 가정의 목자가 되고자 

하는 결단을 하자.  

2) 목회자는 자신의 첫 번째 목회 동

역자는 사모임을 항상 잊지 말고 사모

와 자신의 목회철학과 소명의식을 나누

고, 사모를 보호해주고, 다른 어떤 사람

의 말보다 사모의 말에 더 무게를 두자.

3) 사모 스스로가 자신의 정체성과 

역할을 분명하게 하자.

4) 함께 영성을 개발해 가자. 행복한 

부부들의 특징에 관한 많은 연구들의 

공통적인 보고는 성공적인 결혼은 깊은 

우정과 부부가 함께 추구해 나가는 영

성 이 두 가지에 의하여 좌우된다고 한

다(Olsen and Stephens, 2001). 

5) 서로 best friend가 되자.  

6) 언약과 헌신의 기초위에 부부관계

를 쌓자.

7) 한몸됨과 개별성의 밸런스를 잘 

이루자. 

8) 서로의 성화과정을 돕기 위해 때

로는 서로의 나단 선지자가 되자.

9) 배우자가 은사를 개발하도록 적극

적으로 돕자.

10) 관계성이 요구하는 의무를 이행

함으로써 부부관계에서 의를 실현하자.

11) 자아의 희생과 섬김을 실천하자.

12) 성생활을 소홀히 하지 말자.

13) 의사소통을 잘 하자. 전투적이거

나 회피적인 의사소통을 피하고 협조적

인 의사소통을 하자.

14) 갈등과 위기상황에 바로 대처하

자.

15) 안식과 축제의 시간을 갖자.

16) 서로를 용서하면서 살자.

17) 부부관계의 성장을 위하여 의식

적인 노력을 하자.

18) 자녀양육을 잘하자.

부모가 결혼 갈등이 심한 가정의 아

이들은 stress hormone(아드레날린)을 

많이 방출하고 뇌의 구조도 정상적인 

가정의 아이들과 다르다는 연구가 있다

(Gottman, 2000). 목회자 자녀들 100명

을 대상으로 한 한 조사에 의하면 48%

가 상처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으며 그 

주요 이유들은 교인들의 판단과 소문, 

목회자 자녀에 대한 기대, 아버지의 이

중성으로 보고되었다(목회와 신학 편집

부, 1999).
이메일:yeasunkim@gmail.com

<계속>

엄예선 박사
(풀러신학대학원 가정상담 및 한국가족학 교수)  

사모=명시 않는 역할을 남편직장에서 풀타임 무보수로 일하기 요청받는 자리 

사모는 때로 목회자보다 더 강한 윤리의식과 소명의식, 자아존중감 가져야

건강한 목회자, 건강한 교회 (5)

지난 10일, 캄보디아 현지인 신학교육기관인 

ITCS(The International Theological College and 

Seminary in Cambodia, 총장 장영춘 박사) 학장으로 

김 현 박사가 취임했다.

본교는 “10여 년의 역사를 지닌 ITCS가 개혁주의 신

학과 신앙을 캄보디아와 동남아시아 일대에 바로 세우

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김현 학장 취임과 함

께 ITCS의 발전과 새로운 도약을 위해 새 후원 이사진

을 구성하고 스폰서 교회와 협력할 독지가들을 찾기 

위해 기도하며 온 교수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중”이

라고 밝혔다. 

ITCS는 2007년 개혁주의 신학을 바탕으로 현지인 

목회자들을 양성하는 신학교로 출발했으며 부총장에 

여운세 목사, 학생처장으로 전화령 목사가 사역하고 

있다. 

학교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ITCS Cambo-

dia.org)를 참고하면 된다.

<기사제공: ITCS>

캄보디아ITCS 학장 김현 박사 취임

ITCS 김현 학장(앞줄 왼쪽에서 네번째) 취임식을 마치
고 교수와 학생들이 기념촬영 했다.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총회장 김영수 목사) 

동남아노회(노회장 전대구 목사) 제 14회 정기노회가 

지난 7일 오전 10시 마닐라제자교회에서 시작됐다. 이 

정기노회에는 총회장 김영수 목사, 서기 조응철 목사, 

총무 공재남 목사가 참석했다.  

노회는 총대 26명과 가족과 봉사자 등 50명이 참가

한 가운데 진행됐다. 

개회예배는 노회장 전대구 목사의 사회로 우상호 

목사(회록서기)의 기도, 조성일 목사(서기)의 성경봉

독, 마닐라제자교회 관현악단의 찬양에 이어 총회장 

김영수 목사(브라질 사랑의교회)의 설교를 통해 큰 은

혜를 함께 나누었다. 

성찬 예식은 공재남 목사(총회 총무)의 집례로 진

행됐다. 

이어진 회무처리는 노회장 전대구 목사의 사회로 

개 교회에서 상정된 안건을 다루고 39회 총회를 다녀

온 내용을 노회장 전대구 목사가 보고하고 신입회원

을 심의했다. 

노회가 폐회한 후 총회장 일행과 노회 임원들은 총

회가 인준한 카비테 PTS대학을 방문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선교지를 돌아보기도 했다
<기사제공: KAPC 동남아노회>

KAPC 동남아노회 제 14회 정기노회

동남아노회 제 14회 정기노회를 마치고 기념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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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가정예배 

왜 하나님은 성경을 허락하셨습니까? 첫째, 

하나님의 계시를 기억하게 하려고 주셨습니다

(1-2). 선지자의 예언과 사도들이 전한 말은 주

님이 하신 말씀과 같은 권위를 가집니다. 교

묘한 말로 신자를 유혹하는 때 오직 성경만이 

우리를 구하며 견고히 세워줍니다. 성령으로 

깨달은 계시가 신자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이단교훈을 방어하기 위해 주셨습니다

(3-5). 여기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란 이단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창조도 재림도 부인해 신

자를 넘어뜨립니다. 그러므로 성문화된 계시

를 주셔서 그 위에 견고히 서서 항상 빛아래 살

게 하셨습니다. 셋째. 심판의 기준으로 주셨습

니다(6-7). 성경은 분별의 기준도 되지만 최종

심판의 도구이며 기준입니다. 성경을 사랑하

고 그 위에 사는 자는 그만큼 복됩니다. 그 길

로 나갑시다.

성경을 주신 이유(벧후3:1-17)찬483장화

첫째, 타락은 외식에서 시작합니다(17). 사도

는 여러 비유를 통해 외식자의 위험성을 지적

합니다(17). 물없는 샘처럼 그는 진리를 잃어

버리고 겉날림으로 살아갑니다. 헛된 자랑으로 

자기의 교만을 나타내고 광풍에 밀려가는 안

개처럼 마음에 정함이 없습니다. 자신이 약할 

뿐 아니라 약한 자를 쉽게 유혹해 멸망케 합

니다. 둘째, 그리스도를 아는 재미를 보았으나 

일시적 유혹으로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마침내 

어두움에 얽매입니다. 사실상 그는 그리스도를 

아는 경험이 없다고 보아야 옳을 것입니다. 누

구든지 그리스도를 알면 영생을 가졌기 때문에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셋째, 처음보다 

더 심한 결과가 찾아옵니다(20-22). 옛 죄를 끊

지 못해 그 노예로 살아갑니다. 신자는 가장자

리에 서있는 곡예사와 같은 삶을 경계해야합니

다. 넉넉한 진리의 자리를 지킵시다.     

타락의 위험성(벧후2:17-22)찬259장월

창조의 사랑은 섭리의 사랑이며 그리고 구

원의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사랑입니까? 

첫째, 하루가 천년같이 여기는 참음과 견디시

는 사랑입니다(8). 사람은 급히 하거나 치우고 

하려하지만 하나님은 오래 견디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역사가 

바로 이런 영원한 사랑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

니다. 둘째, 천년을 하루처럼 여기는 신실함을 

보이는 사랑입니다(8). 오랜 세월을 참다가 병

나기 쉬운 인간의 일시적 인내와 달리 하나님

은 오래 참으십니다. 그래서 시인은 영원한 사

랑을 노래했고 모세는 아침마다 그 사랑을 생

각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살

게 합니다. 셋째, 모든 사람이 회개하는 것이 하

나님이 참으시는 목적입니다(9). 이 세상에 참

을 수 없는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가능합니다. 이 사랑 속에서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벧후3:8-10) 찬257장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둔 신자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합니까? 첫째, 홀연히 오는 재림사건을 

기억해야 합니다(10). 예고 없이 임하는 도둑

처럼 찾아옵니다. 평상시에 준비와 훈련이 없

으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

의 성령은 급히 오는 큰 긴장 속에서도 잘 대처

하도록 지혜를 주십니다. 영적 긴장을 잃지 말

아야 합니다. 둘째, 거룩한 행실을 가져야 합니

다(11). 재림의 사건을 앞둔 신자는 무엇보다 

경건 곧, 거룩한 행실을 힘써야합니다. 성도의 

거룩한 행실이 거룩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습

니다. 이 거룩함은 거룩한 말씀을 따를 때 얻어

지는 열매입니다. 셋째, 간절히 사모해야합니

다(12). 그리고 신자는 현실 생활에서 그를 사

모해야합니다. 소망을 그에게만 두었기 때문

입니다. 장차오실 주님을 맞을 자처럼 근신함

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재림을 준비하는 자세(벧후3:11-13)찬408장목

연이어 사도는 재림을 맞이할 성도의 바른 

자세를 가르칩니다. 첫째, 주 앞에 온전한 자로 

나타나야합니다. 칭의를 얻은 성도는 온전한 

의의 사람으로 나타나기 위해 날마다 자신을 

깨끗케 해야 하며 기도와 말씀으로 연단을 받

아야합니다. 거룩에 이르려고 노력하는 과정

에서 성령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빚

어주십니다. 둘째, 오래 참으심으로 구원을 이

뤄야합니다. 야고보도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 

부족함이 없는 연단된 인격이 된다고 말합니

다. 한마디로 오래 참는 사랑으로 우리는 주님

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셋째, 성경을 바로 알

아야합니다. 성경에 무시한 자란 성경의 진리

를 인간 욕심 중심으로 풀거나 억지로 푸는 사

람들 곧, 이단을 가리킵니다. 베드로는 그 계시

를 바울의 글로 보고 있습니다. 재림을 맞은 성

도는 성경의 사람이 돼야 합니다.

금 재림을 맞을 준비하라(벧후3:14-16)찬351장

사도 베드로는 그의 서신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시작해 그것으로 마치면서 다음 세 

가지에 집중하게 합니다. 첫째, 은혜에서 떨어

지지 않기를 권합니다. 거짓교훈은 항상 우리

로 은혜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즉, 인간행위구

원 혹은 자력종교의 자리로 전락시킵니다. 그

리스도의 단번에 이루신 구원을 믿음으로 받

아 믿음으로 나가게 하는 일을 교묘히 방해합

니다. 이것은 도덕적 타락의 시작이고 더 근

원적입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자

라기를 권합니다. 이는 우리로 행위냐 은혜냐 

혹은 자기냐 그리스도냐, 혹은 율법이냐 복음

이냐 혹은 세상방법이냐 하나님의 방법이냐로 

구분시킵니다. 셋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가

운데 자라나기를 권합니다. 이는 모두 그리스

도를 체험적으로 아는 지식 곧, 영생 안에서 사

는 삶을 가리킵니다. 혼탁한 이 시대에 이런 에

덴동산의 즐거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삶(벧후3:17-18)찬378장토

전화령 목사(캄보디아선교사)

오늘은 한인교회교육을 위한 세 번

째 신학적 기초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 대해 이야기 나누도록 하

겠습니다. 

“성경의 권위”와 “회심의 필요성”을 

숙고하는 일이 교육의 원천과 목적에 

대한 것으로서 교육의 전반적인 틀거

리를 아우르는 기초라고 한다면, 오늘

의 이야기에서 다루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라는 신학적 

기초는 교육내용의 근간이며, 전체 교

육과정을 관통하는 기독교적 세계관 

형성의 핵심이 되는 기초라 할 수 있

습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은 최소한 이를 믿고, 그 믿음에 

따라 행동해야 기독교인이라 할 수 있

는 바로 그 기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

다. 일단 그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보

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으

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

하셨고 그러한 인간과 아름다운 사랑

의 관계를 갖고자 하셨습니다. (2)그러

나 인간은 죄로 인해 타락하였고 하나

님과의 관계는 깨어지고 멀어지게 되

었습니다. (3)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

전히 인간을 사랑하셨고 그 관계를 회

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

님은 정의로운 하나님이셔서 우리의 

죄에 대한 정의를 실천하셨어야 했습

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케 

하기 위해 죄 없고 흠 없는 독생자, 그 

분 자체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를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신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도

래와 회개를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도

를 가르치고 질병과 깨어짐을 치유하

심으로 이 땅에서의 사역을 마친 후,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

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

님과 우리 인간의 깨어지고 멀어진 관

계를 회복시켜주셨습니다. 그리고 부

활 승천하심으로 죄의 완전한 소멸을 

공고히 하셨습니다. (4)그리고 그리스

도께서는 최후의 심판을 위해 다시 오

실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의 첫 번째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도래

했으며, 우리는 그리스도의 주권이 모

든 영역에서 발휘되며 그리스도의 가

치들로 다스려지는 삶 가운데 그 나라

를 경험해왔으며, 그리스도의 재림 때 

완성될 그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을 기

대하는 것입니다.  

이는 “창조-타락-구원-완성”의 패

턴으로 우리에게 친숙하게 소개된 바

도 있는 내용으로서, 스스로 완벽하게 

이야기하고 설명할 수 있든 그렇지 않

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제법 익숙

할 법한 그리고 익숙해야만 하는 그

러한 이야기입니다. 위의 내용은 성

경 전체의 내용을 “구속사(Redemp-

tive History)”의 관점으로 관통하여 

설명한, 즉 성경 전체의 내용을 “하나

님께서 그리스도안에서 우리를 구원

하신 은혜(Salvific Grace of God in 

Christ)”의 견지에서 신학적으로 풀어

낸 기독교의 핵심적 이야기인 것입니

다. 하지만 어쩌면 조금 의아하다 느

껴질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의 이야기는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이 교회교육의 신학적 기초라는 이야

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것이 내용

적 근간이라고 하면서, 직접적인 그리

스도의 사역 뿐 아니라 창조로부터 새 

하늘과 새 땅에 이르는 성경 전체의 내

용을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내용이

라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라고 하면, 이는 그의 “성육신, 

공생애, 고난, 십자가, 그리고 부활” 즉 

위의 3번에 국한된 것으로서, 창조에

까지 거슬러 올라가거나 새 하늘과 새 

땅의 약속에까지 나아가는, 즉 1번, 2

번, 그리고, 4번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

닌 걸로 이해하고 있지요. 그리고 상

식적으로 봐도 위의 3번의 내용만을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라고 하는 것

이 보다 타당해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

리고 물론 보다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의미에서 이야기 한다면 3번의 내용만

을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라고 할 수

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야기에서 교회교육

의 신학적 기초로서 특히 그 내용적 근

저로서 다루고자 할 때, 그 “그리스도

의 구속사역”은 보다 근본적이며 포괄

적인 의미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야

기는 그래야 함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위의 내용들은 성경 전체를 구속사적

으로 풀어낸 것인 만큼, 유기적으로 연

관된 하나의 서사이며, 그 서사는 그리

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사건에서 그 절

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창조와 타락에 대한 이해 없이 그리

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어떻게 설명

할 수 있으며, 그리스도의 부활 없이 

어떻게 그의 재림과 새 하늘과 새 땅

에 대한 약속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

까!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은 이렇듯 

전체적인 구속사적 견지에서 포괄적

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리고 바로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성경

의 내용을 올바르게 유기적으로 이해

하고 이를 바탕으로 올바른 성경적 세

계관을 세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리고 이는 전체 성경이 그리스도를 증

거하고 있으며 그의 구속하심 향해 있

음을 알고, 인간의 역사 또한 같은 맥

락에서 진행되어 가고 있음을 알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사역자들은, 스스로 먼

저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전체적

인 구속사적 견지에서 포괄적으로 유

기적으로 인식하는 신학적 기초를 다

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다 더 확

고하게 말입니다. 우리 교육의 내용은 

성경이 그 기반이며, 성경의 이야기들

과 그로부터 나오는, 신학적으로 정리

가 잘된 교리들을 포함해서, 어떠한 성

경적 진리들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신

학적 교리도 성경에 앞설 수 없으며, 

모든 신학적 교리화 작업 및 해석 작

업은 성경에 기반하며 또한 그 성경을 

보다 잘 이해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에 오늘 우리가 살펴 본 “그리스

도의 구속사역”을 전체적인 구속사적 

견지에서 포괄적으로 유기적으로 인

식하는 신학적 기초 또한 전체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가르쳐야 할지 그리

고 무엇이 성경적 세계관이라 가르쳐

야 할지를 도와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

는 것입니다. 이로서 우리는 우리가 섬

기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지체

들에게 인생에 대한 보다 큰 그림을 보

게 하고, 삶에 대해 보다 근원적인 인

식을 가능하게 하며, 그 중심에 그리스

도의 구원하심이 있다는 것을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 이메일: sinaichung@yahoo.com

<계속>

정 신 애 박사
(시카고 트리니티크리스천칼리지 교수)

한인 교회를 위한 기독교 교육 이야기 (94)

7. 한인교회 기독교교육이 가지는 미래적 과제
한인교회를 위한 교육적 기초(Back to Basics) (18)

“예수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신학적 기초는 교회 교육내용의 근간 

전 교육과정을 관통하는 기독교적 세계관 형성의 핵심이 되는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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